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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경영MBA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과 경영의 융합형 인재의 산실

The First & The Best MBA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이해와 실무적용능력을 갖추고 

Technology & Industry Knowledge와 Functional Knowledge의 융합을 통해 

기업 내 혁신주도형 경영자와 미래지향적 창업가 양성

창업 및 신사업 분야 일반 경영 분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애널리틱컬 컨설턴트 분야공급사슬관리 및 IT경영 분야 마케팅 및 전략 경영 분야 재무 및 회계 분야

KAIST College of Business www.business.kaist.ac.kr

FRONTIER
Vol. 81 AUTUMN 2018

KCB INSIGHT

5세대 이동통신(5G)과 AI, 그리고 경영교육의 미래

블록체인으로 바라 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중요성

HBR/SMR BEST ARTICLE REVIEW

FORTUNE WORLD NEWS UPDATE

KCB NEWS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 최태원 회장 특강

하나 된 KAIST 경영대학, 그 첫 번째 체육대회

KAIST 경영대학, 세계적 권위 ‘국제 회계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KCB ALUMNI

성장하는 나라와 쇠퇴하는 나라 - 경영공학 박사 92학번 권순우 동문 기고

세계 어디를 가도 나의 옷장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종 비전입니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조직 융합을 성공시키다

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를 소개합니다! 

KCB GIVING

만 30세의 청년 창업가, KAIST 경영대학에 1억원을 기부하다!

Business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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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 9월입니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로 쏟아

지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경영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KAIST 경영대학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Business Analytics)를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영 환경은 예측 가능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 ‘관리자형 인재’뿐만 아니라, 탐색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

를 하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가형 경영자’를 더 필요로 하고 있

습니다. 이에 KAIST 경영대학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학교의 핵심 커리큘럼으로 삼아, 학생들이 기업가형 경영자 또는 사

내 기업가로서의 안목과 역량을 갖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은 기업가정신은 단지 신생 벤처를 창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DEAN'S MESSAGE

KAIST 경영대학장  김 영 배

Open Enrollment Program
•최고경영자과정-임원급 교육과정

•혁신·변화관리과정-중견관리자급 교육과정

•글로벌리더과정-공공기업, 민간기업의 중견간부이상 교육과정(1년 전일제 교육)

•국제입찰&해외공공조달관리과정-정부기관과 기업의 해외영업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Customized Program
기업의 비전 및 전략 달성에 필요한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업별 교육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EXECUTIVE EDUCATION 
www.business.kaist.ac.kr/executive  Tel: 02 958 3992

LEARNERS BECOME 
LEADERS

뿐만 아니라, KAIST 경영대학은 창업 관련 전문 인재와 대기업의  

신사업 개발에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인프라도 점차 강화할 것입니다. 대전 본원 창업원 및 

K-School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공계 학생들과 경영대 학생들이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창업가 및 벤

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KAIST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연계

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KAIST 경영대학이 혁신

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동문 및 후원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

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KAIST 경영대학은 끊임없는 도약과 발전을 통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입니다.

동문 및 후원자 여러분, 가정 내 기쁨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 되

시기 바라며 남은 2018년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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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경영공학 석사 kiduck@kaist.ac.kr 신주헌 녹색경영정책 석사 joohun0813@kaist.ac.kr

안세진 프로페셔널 MBA sejinahn@kaist.ac.kr 이정경 경영공학 박사 jklee16@kaist.ac.kr

진소정 녹색경영정책 석사 ginsj@kaist.ac.kr 차성재 금융공학 석사 smilechacha@kaist.ac.kr

추현호 사회적기업가 MBA bestchu16@kaist.ac.kr

숫자로 보는 KCB

누적 기부자 수(명)

2,165   
06 5세대 이동통신(5G)과 AI, 그리고 경영교육의 미래
 글.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장 권영선 교수

08 블록체인으로 바라 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중요성
 글. 경영공학부 문송천 명예교수

10 HBR BEST ARTICLE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Real World> 
 정리. 손윤석 박사과정(경영공학 15학번)

12 SMR BEST ARTICLE REVIEW  

 <How Human-Computer ‘Superminds’ are Redefining the Future of Work>

 정리. 박지용 박사과정(경영공학 15학번)

14 FORTUNE WORLD NEWS UPDATE 
 정리. 안세진, 이정경 기자

16 빅 히어로 그리고 도라에몽: 따뜻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따뜻한 비즈니스 리더를 생각하며
 글. 류성한 상해교통대학 조교수(경영공학 박사 10학번)

KCB INSIGHTS

Business Analytics

319
창업 동문 수(명)

경영자과정 포함 동문 수(명)

해외대학 교수로 임용된 

박사과정 학생 수(명)

39

Facebook
www.facebook.com/

KAISTBS

Blog
blog.naver.com/

kcbpr

YouTube
www.youtube.com/

kaistbs

linkedin
www.linkedin.com/school/
kaist-college-of-business/

afreecaTV(인터넷 방송)
www.afreecatv.com/

kaistbs

Frontier 웹진
webzine.kaist.ac.kr

구독 신청 및 독자 의견
Frontier@kaist.ac.kr  

 KAIST 경영대학 온라인 채널

SCI/SSCI 저널 

게재 증가율(%)(누적 3년 기준)

168

KCB NEWS
18  경영공학부에 새로 부임한 교원을 소개합니다!
  김용태, 백용욱, 윤참나 교수

20  기술경영학부에 새로 부임한 교원을 소개합니다! 
류원상, 정현주, 허영은 교수

22  동문과 재학생의 특별한 연결고리,  

멘토링 프로그램

23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최태원 SK그룹 회장 특강  

24  창업 어워즈 카이스트 2018 서울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25  하나 된 KAIST 경영대학, 그 첫 번째 체육대회
  2018 KCB 통합 체육대회

26 ‘녹색 여행’ 아이디어로 탄생한  

 지속가능경영 동아리 K-SUS 

27 KAIST 경영대학, 세계적 권위 

 ‘국제 회계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28 경영공학 박사과정, 

 뛰어난 연구 역량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다

30 자연주의 인본경영, 한국의 구글 ‘마이다스아이티’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 인터뷰

32 KCB NEWS 단신

34 BOOK REVIEW

KCB ALUMNI
36 성장하는 나라와 쇠퇴하는 나라
 경영공학 박사 92학번 권순우 동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38  세계 어디를 가도 나의 옷장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종 비전입니다
 SE MBA 15학번 성주희 동문(더클로젯컴퍼니 대표) 

40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조직 융합을 성공시키다
 최고경영자과정 48기 김태호 동문(서울교통공사 사장)

42 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를 소개합니다!

KCB GIVING
44 만 30세의 청년 창업가, 

 KAIST 경영대학에 1억원을 기부하다!  
  테크노MBA 13학번 박상재 동문(부루구루 대표)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으로 1억원 기부 약정

46 발전 기금 기부 현황

재학생 대상 Lab 100% 제공 

100

20,000

사회적 기업 창업 수(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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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기업의 진화

이전의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인터넷이었다면 사물인터넷은 이

러한 연결성을 인간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까지 확장하는 인터넷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의 

종결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

이 구현되면 기업 경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바

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폭

증하는 데 있다. 과거의 경영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는 사람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다.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영 데이터 분석이 기

업 경영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의 페드로 도밍고

스 교수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도착하려는 행성이

라고 할 경우 기계학습은 로켓에 해당하고 빅데이터

는 로켓의 연료에 해당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설명했다. 필자는 여기

에 5세대 인터넷을 하나 더하고자 한다. 5세대 인터

넷은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이전 세대의 인터

넷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로켓(기계 학습)의 발사대(Launch Pad)

에 해당한다. 과거 3세대나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를 위한 주파수를 할당할 때 항상 제기된 문제가 바

로 무엇이 킬러 서비스나 앱이 될 것이냐는 것이었

다. 3세대 주파수가 할당된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글.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장 권영선 교수

5세대 이동통신(5G)과 AI, 
그리고 경영교육의 미래

능 관련 교과목을 조사했고, 그 결과 많은 수준 차

이가 존재하나 총 98개의 정규 교과목이 실제 인공

지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빠

르게 KAIST의 여러 학과가 교육과정을 조정해 나가

는지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KAIST 경영대학도 이미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Python, C++,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수업을 학사과

정과 대학원에서 제공하고 있고 경영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수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

우수한 훈련용 데이터 개발이 관건

그러나 경영대학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

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한다. 우선, 인공지능

의 실전 활용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실전 연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나 신경망 기반의 심화 학

습(Deep Learning)에 필요한 많은 경영 데이터를 확

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역량 있는 기업은 내

부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활용할뿐 학습용으

로 외부에 공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대

용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문자나 이미지 구분 학습

용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 활용법을 실습해 보

는 수준에 많이 머무는 상황이다. 경영대학의 인공

지능 교육수준은 얼마나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용 

데이터를 개발하고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경망 기반의 심화학습 인공지능 수

업을 진행할 교수진의 확보가 어렵다. 선진국의 일

부 경영대학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개 전산학과 교수나 인공지능 실무 전문가가 교

육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 경영을 위한 인공

지능 활용과 거리가 먼 인공지능 수업이 진행되기 

쉽고 경영대학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산학과 자체의 교육 수요

도 폭증하고 있어서 전산학과 교수를 경영대학 교

육에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경영대학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개발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AIST 경영대학은 국내외 어느 경영대학보다 빨리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업 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변화에 맞추

어 기업의 구조와 경영방식도 변해야 한다. 캐나다

의 철학자 마셜 맥루한은 “인간이 도구를 만드나, 

인간은 그들이 생산하는 도구에 의해 변화된다고

(Shaped)” 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인간은 전

화번호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고, 후방 주차 시스템

에 익숙해지면서 해당 기능이 없는 차의 후방 주차

를 어려워하게 된 것 등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례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세대 기반의 사물인터넷

이 구축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행태가 변하기 마련이고 소비자의 행태가 

변하면 기업 경영 방식과 구조도 변하기 마련이다. 

KCB INSIGHTS

권영선 교수

히타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체 개발한 H라는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으로 향상시켜 가면서 

동시에 기업의 업무 절차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

다. 예를 들면, 과거 연구개발부서는 판매부서와 같

은 기업 내부 조직의 수요를 반영해 연구개발을 진

행해 왔으나 인공지능을 기업 경영에 활용하게 되

면서부터는 연구개발부서가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

어 그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서비스나 제품개발

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히타치의 조직구조가 개

선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경영대학

의 교육 개선이 단지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에 그

치지 않고 회계재무, 전략, 마케팅, 생산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등 전 분야 경영 교육에서 동시에 진행

되어야(Coevolution)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특정 용도의 인공지능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

이다. 물론 구글 및 히타치와 같은 세계의 여러 인공

지능 선두 기업들이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교육에 발 빠르게 대처한

KAIST 경영대학

기업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위에서 언급한 인공지능의 특정성으로 인해 많

은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을 투입해 개별 기업의 데이

터 환경에 적합한 각각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찾

아야 한다. 2017년 멕킨지 자료에 따르면 기업 경영

에서 성공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째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적합한 사례(활용 목적)를 

기업별로 발굴하고 둘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동적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목적에 적합

한 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하

고 있다. 또한, 모든 기업경영 활동의 성공적인 혁신

에 항상 수반되어야 하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내

부 기술 역량 및 끊김 없는 데이터의 확보(Seamless 

Data Access)도 성공적인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 요

소(Key Enablers)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교육과정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

다. KAIST는 금년 초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인공지

3세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선진국의 많은 이동통

신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

크는 인공지능이라는 킬러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단

계에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느 정

도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5세대 통신 네

트워크는 이동통신 기업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기업

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연결하던 이동통신 기

업은 인공지능 운용에 필요한 연료(데이터)를 모아 

판매하는 서비스 기업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을 이

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동통신 기업이 5G 네트워크에서 얻은 실시

간 데이터를 연료로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

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경영에 유의미한 분석 결과

를 동태적으로 추출/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

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도 있다. 이는 기업문화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와 그들이 자유

롭게 활동할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수준이 인간

과 같은 수준의 지능(Human like AI)을 구현할 단계

에 다다르지 못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알파고처

럼 특정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즉, 특정 목적 함수

를 부여받고 그 함숫값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수행

지난 6월 18일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면서 빠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세대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세대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는 네트워크로서 모든 기기와 사물을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넷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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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바라 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중요성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유심히 관찰해보면 

블록체인이 정작 무엇인지 상세히 알지 못한 채 블록체인의 경제적 

의미를 섣불리 다루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소프트웨어(SW)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

블록체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다. 소프트

웨어(SW) 기초 기술들이 일심동체로 운집된 총아

로서 등극한 것이다. SW라는 기초공사를 통하지 

않고는 탄생할 수 없었던 기술이다. 그것은 한 줄

로 요약한다면, 협동조합/공동체 구성원의 개별 참

여 노력에 대한 상품권 형태의 인센티브를 구현한 

록체인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맞아떨어질 수 있을

지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친 3차 산업혁명에 대해 드디어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기술에 인류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드론, 블록체인 등으로 확장되

는 그 무엇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해야 할까. 컴퓨터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슴지 않고 ‘소프트웨

어(SW)’라고 답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하드웨어가 

아니듯이 블록체인도 역시 하드웨어가 아니며 평

창 올림픽의 밤하늘을 현란하게 수놓은 군집 드론

의 협업 역시 하드웨어가 아니다. 모두 본질적으로 

한결같이 SW다. SW는 블록체인보다도 훨씬, 그리

고 4차 혁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평창 하늘의 드론, 블록체인 기술에 일희일비할 일

이 결코 아니라, 가장 근간 중의 근간을 형성하는 

SW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다. 

이 땅에 SW 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SW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더 심각한 점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탓이다. 쓸

만한 SW 하나 개발하는 일은 마치 온실에서 선인장

을 재배하는 일과 유사하다. 물을 공급하더라도 한

꺼번에 많이 주거나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 버리게 

될 위험이 도사린다. 서서히, 그것도 꾸준히 가꿀 각

오가 앞서야 한다. SW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과정

은 결코 간단치 않다. 아무리 고급 프로그래머라도 

하루에 컴퓨터 명령으로 30줄 이상을 고안해내는 

일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예로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것은 명령으로 무려 5천만 줄에 이를 만큼 방

대하다. 1인 한계치가 하루 최대 30줄 이내이므로 5

천만 줄을 다 제작해 내려면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어느 규모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지 계산해보라. 

대략 3천 명 정도가 1년 반에 걸쳐 3교대로 24시간 

투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인고의 시

간이 소요되는 만큼 SW 분야에서는 적어도 10년은 

줄기차게 투자해야 작은 열매라도 거둘 수 있다. SW 

세계는 바로 이렇게 특이한 곳이다.

진정한 데이터 시대, 

SW와 데이터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라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지난 20년간, 세

계 SW 시장점유율 0.8%. 1%에도 못 미치는 참담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답보 상태가 지속

돼서는 한국은 21세기 SW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 IT 강국 다우려면 차제에 두 자

릿수 선으로 올라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나, 

블록체인이 더 발등의 불인 듯 착각한다면 정세를 

헛짚는 격이다. 블록체인은 신기루가 아니다. SW 

산업 육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블록체인 논의는 의

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시사하는 바는 SW에서 끝난

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향하는 궁

극적 종착지는 다른 곳일까? 다른 곳이다. 그곳은 

IT의 이상향이 펼쳐지는 곳, 다름 아닌 ‘데이터웨

어’의 세계다. IT는 SW 중심으로 펼쳐지는 데에서 

끝나서는 미완성이고 데이터 중심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진면목이 발휘된다는 이야기다. SW와 데

이터 간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SW란 냉정히 따지고 보면 순전히 데이

터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의 역은 아

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는 모름지기 자

신의 정위치에 엄중히 자리를 잡고 부동자세로 있

는 것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존재가 아니며, 마

치 택배 차량처럼 이동하는 주체는 프로그램, 즉 

경량급의 SW라는 것이다.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가 

최초로 탄생한 출생지가 있고, 여기서 정위치라 함

은 데이터가 원래 출생한 지점을 지칭한다. 중요한 

사실은 SW는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다른 이름이며 

데이터는 절대로 SW화할 수 없는, 즉 결코 프로그

램 형태로 코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데이터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이상향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다. 비록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지금은 데이터 

시대”라고 주장했으나 기업 현장에 가보면 데이터

가 프로그램으로 둔갑하고 또 역으로 분명 프로그

램화되어야 할 것들이 버젓이 데이터로 둔갑하는, 

온갖 잘못된 편법적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KCB INSIGHTS

있는 까닭이다. 이런 불법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둔 

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시대가 데이터 중심의 분산처리 시대로 이미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의 종래 프로그

램 중심적 사고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원인은 주로 인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과는 거리가 먼, 인재에 해당

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프로그램 중심적 사고의 취

지와 철학은 정중앙에 부동자세로 자리 잡고 있어

야 하는 존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이고, 이

를 전제로 해서 필요에 따라 고속도로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프로그램은 덩치가 보통 작지만 데이터는 그보다 

수천, 수만 배 큰 연고로 데이터를 이동 주체로 삼

았다가는 인터넷 교통정체 현상이 벌어질 게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이동 주체로 해야 

인터넷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은 앞으로 데이터 중심의 진

정한 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상 최초의 신호탄으로 보면 될 것

이다. 말로만 데이터 중심이 아닌 진정한 ‘데이터 

중심주의’, 이것이 다름 아닌 블록체인을 효시로 시

작된다는 예고이다. 블록체인은 그 이상도 그 이하

도 아니라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전자 현금(혹은 

암호화폐)과 인센티브 기반의 블록체인을 분리하

여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

약 분리를 시도한다면, 채굴 과정의 공동 노력과 

인센티브 레벨이 불가피하게 변형될 가능성이 높

아 고유명사 블록체인과는 다른 제2, 제3의 기술로 

변모될 것이 불가피하다.

블록체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인센티브란 공동

체 참여 활동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에 지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이다. 다만 그 인센티브로 지급된 코인

에 대해 공동체 외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들도 

코인 결제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코인의 실물 가치

가 상승하는, 원래의 코인 도입 의도와는 거리가 먼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광풍이라는 말도 나왔

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가장 두드러진 인센티브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구호와 블 문송천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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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는 IBM의 왓슨 인

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형태의 암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제안하는 ‘야심 찬’ (Moon Shot) 프로

젝트를 시작하였지만 2017년 비용이 6,200만 달

러에 이르자 프로젝트를 보류하였다. 반면 동시에 

MD 앤더슨 암센터의 IT그룹은 동일한 시스템을 환

자 가족에게 호텔과 레스토랑을 추천하는 업무, 환

자가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업무 등 비교적 ‘작

은’ (Less Ambitious) 업무에 적용하였고, 이는 환

자의 만족도와 병원의 재무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프로젝

트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152

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야심 찬’ 프로젝트

보다는 ‘달성하기 쉬운’ (Low-Hanging Fruit) 프로

젝트들의 성공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회사는 획기적으로보다는 점진적으로 인공

지능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

는 것보다 업무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본 기사에

By Thomas H. Davenport and Rajeev Ronanki,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2018 Issue] 2.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만들기

다음 단계로는 기업의 니즈와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뒤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개

발하는 것이며 다음 3가지 영역에서 올바른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2-1 기회 파악: 인지 기술을 사용해 가장 큰 이익

을 낼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한다. 보통 회사들은 데

이터 분석 또는 여러 텍스트에서 얻은 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병목 현상: 정보의 흐름에서 일어나는 병목 현

상 때문에 조직 내부에 지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

고, 인지적 통찰력 확보를 방해한다.

• 확장 문제: 지식은 있지만 해당 지식을 활용하기

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 역량 부족: 마지막으로, 기업은 기존 컴퓨터 성

능으로 처리 및 분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있어도 데이터에 내포된 의미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부

족한 경우가 많다. 

2-2 활용 사례 파악: 인지 기술을 통해 상당한 가

치를 창출하고 성공에 기여한 실제 활용 사례들을 

파악한다.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기업

의 전반적인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가? 인공지능 솔

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 혹은 조직적 측면에

서 얼마나 어려운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린 후, 

장단기 기대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다. 

2-3 기술 선택: 마지막으로 적용하려는 인지 기술

이 해당 업무에 실제로 적합한지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챗봇과 지능형 에이전트는 기본적으

로 짜여 있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없기에 기업 입장

에서는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태에

서는 점진적으로 기술을 이용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를 봇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최종 목표일지라도, 현재로

서는 사내 IT 헬프 데스크부터 자동화하는 것이 더

욱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다. 

3. 파일럿 테스트 실행하기

회사 경영진이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 무턱대고 프

로젝트 시행을 강요한다 해도 철저한 검증 과정을 

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

형들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의 세 가지 유형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기술적 측면보다는 경영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유용하며 인공지능

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지원한다. 1)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 2)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찰력 

확보 3) 인지 교류 등이다. 

1.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

본 연구팀이 분석한 152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가

장 보편적인 유형은 백 오피스의 행정, 재무 같은 

디지털, 물리적 업무를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기술을 이용

해 자동화하는 경우였다. RPA는 본 기사에서 다루

는 인지 기술 중 가장 저렴하고 활용이 쉬우며 투

자 대비 수익률이 높고 회수도 빠르다. 일각에서는 

RPA가 인력을 쉽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오직 소수의 프로젝트에서

만 인력 감축이 있었고, 문제가 되는 업무들은 주

로 외주 업체로 아웃소싱했다. 미래에는 물론 RPA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일자리가 줄겠지만, 주

로 해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을 중심

으로 인력이 대체될 것이다.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

기 때문이다. 

2. 인지 통찰력(Cognitive Insight)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도출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 경우다. 머신 러닝 기술을 통한 인지 통찰력은 

기존의 전통적 분석 방법들보다 더욱 데이터 집약

적이고 자세하며 학습이 거듭될수록 진화하고, 새

로운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하기도 한다. 여러 버전

의 머신 러닝, 특히 패턴을 인식하기 위한 인간의 두

뇌 활동을 모방하는 딥 러닝을 통해 이미지 및 자

연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더 나은 분석을 위해 가

능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에는 

노동집약적이었던 데이터 큐레이션 작업을 지금은 

머신 러닝 덕분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인지 통찰력 프로그램은 초고속 데이터 처

리와 자동화와 같은 오직 기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성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에, 인간의 일자리에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3. 인지 교류(Cognitive Engagement)

연구 결과 자연어 처리 능력을 보유한 챗봇, 지능

형 에이전트, 머신 러닝을 활용한 업무지원 사례가 

가장 드물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인지 교류 기술이 

고객 응대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

단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페

이스북은 메신저 챗봇이 직원의 개입 없이는 고객 

요청의 70%를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과 몇 회사들은 봇 기반 인터

페이스를 특정 주제나 대회 유형으로 제한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인지 교류는 아직은 고객 서비스와 

영업직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대부

분의 연구 프로젝트는 인력 감축이 아니라 추가 인

력 고용 없이 점점 증가하는 직원 및 고객과의 상

호작용을 처리하는 일을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기업들은 아직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 연구에 

기반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목표 달성

을 위한 4단계 프레임 워크를 만들었다.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4단계 프레임 워크

1. 인공지능 기술 이해하기

기업들은 우선 각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업무에 

적합하며, 어떠한 장단점을 가졌는지 파악해야 한

다. RPA는 작동원리가 투명하나 학습능력이 없는 

반면, 딥 러닝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

한 블랙박스(불확정적) 구조는 금융 서비스처럼 규

제가 심한 산업은 규제 기관이 의사 결정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에 무분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들은 데이터 과학자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

거친 파일럿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업은 

파일럿 테스트 실행 시, 이를 관리하는 인지 센터

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서 보다 영향력이 있는 큰 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

게끔 하는 기반이 되며 기업 내 필요한 기술과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인지 기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인력과 

인공지능의 노동 분업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러한 작업 흐름의 체계적인 재설계는 인간과 기

계가 시너지를 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 조

건이다.

4. 스케일업

인지 기술은 기업 전체의 프로세스보다 개개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케일업 과정에서는 기

존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에 따

라 기업은 스케일업 과정에서 우선 통합이 가능한

지 혹은 현실적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응용 프로그램이 구현하기 어려운 특

정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 스케일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전 또는 진행 

중 프로세스 책임자와 IT 부서는 스케일업에 대한 

고려 사항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 

미래의 인지 회사

대체로 인지 기술을 경험한 관리자들은 인지 기술

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록 초기의 

성공 사례들은 미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지 기

술이 업무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에 현재 인공지능을 적절히 수용하고 있고 미래에 

공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준비 중인 기업은 나중

에 큰 성과를 거두기 유리할 것이다. 

인지 기술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잠재적인 대량 

실업이지만 현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

지 시스템은 일정 업무를 수행할 뿐 전체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인지 업무는 

인간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빅데이터 애널

리틱스와 같이 기존에 사람이 하지 않았던 작업을 

담당한다. 인지 기술의 올바른 계획과 개발은 생산

성, 일 만족도 그리고 번영의 황금기로 우리를 인도

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Real World
인공지능,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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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omas W. Malon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2018 Issue]

스마트 기계들이 빠르게 진보하면서 인간의 업무

가 대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미래

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MIT 경영대학 

Thomas W. Malone 교수는 언어를 개발하는 일부

터 터키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까지 인간이 수행하

는 대부분의 일은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

는 사람들의 집단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

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다. 

그는 인간의 집단 지성과 컴퓨터가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낼 ‘초지능(Superminds)’이 일자리의 미래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지능은 기업 

조직,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시장, 사람

들의 행동 규범이 존재하는 커뮤니티, 더 나아가 민

주주의 사회 등과 같이 집단 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을 포함한다. 

Malone 교수는 지능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환경에서 특정 목적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특화 지능

(Specialized Intelligence)’과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관리자(Managers)의 역할 

컴퓨터는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할당하고 조율하

며, 지시를 내리고 업무를 평가하는 자동화된 관

리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크라우드 소싱으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CrowdForge 시스템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CrowdForge에서 백

과사전용 글을 작성 시 크라우드 소싱 기반 인력 

시장인 Amazon Mechanical Turk에서 사람을 고

용해 글의 개요를 만들게 한다. 그 후 다른 사람에

게 각 섹션에 해당하는 관련 정보를 찾도록 지시하

고, 다음 사람에게 전체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게 

지시함으로써 개인이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컴퓨터가 초지능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컴퓨터는 초지능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실제 회사나 팀처럼 지능적으로 행

동하는 초지능을 설계하려면 지능적인 주체가 가지

고 있는 아래 5가지 인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Create: 전략적 가능성 창출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소통의 도구가 되어 생산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온라인 콘테스트 등을 

활용해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수집

하고 통합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기발한 새 옵션이 뜻밖에 생길 수도 있

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하다. 

Decide: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

가급적 많은 사람을 평가에 참여시켜서 더 많은 가

능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가능성 중 어떤 선

다양한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

계된 ‘일반 지능(Generalized Intelligence)’으로 구

분한다. 그는 현재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수행하

는 일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Google 서치 엔진이

나 퀴즈 쇼 Jeopardy!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IBM 

Watson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특화 

지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5~25년 안에 일반 지

능의 시대가 도래하겠지만 Malone 교수에 따르면, 

아직 일반 지능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컴퓨

터의 거의 모든 용도는 그때까지도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처

리할 수 있는 일조차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고 수정해야 한다. 

특화 지능은 어떻게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까? 우리의 뇌 구조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다.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Minsky가 뇌를 ‘지능 공

동체(Society Of Mind)’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인

간의 뇌는 여러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은 언

택이 가장 유망한지 결정하는 것은 컴퓨터의 새로

운 기술을 사용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영화 흥행 수익의 예측 등이 

그 예다. 

Sense: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

적절한 전략 기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고객의 니즈, 경쟁사 전략, 신기술 동향 등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지각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센싱에 가장 실현 가능하고 

적합한 툴이며, 전략 기획에서 컴퓨터로 숫자를 활

용해 정량적인 업무를 대체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member: 과거 성공 사례 기억

초지능이 더 나은 전략 기획을 창출하도록 돕는 기

술적 방법은 과거 성공했던 방법을 기억하고 유사

한 전략적 선택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어시스턴트는 샴푸, 치약

과 같은 상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셀카 정보를 활용해 개인화된 화장품을 

출시한 과거 성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Learn: 경험에서의 학습

인간 전문가와 컴퓨터는 서로 과거 경험에서 학습

으로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경험을 학습해 컴퓨터가 

제안한 대안을 인간 전문가가 평가하고, 이를 바탕

으로 컴퓨터는 다시 학습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

다. 전문가와 협업해 충분하게 학습한 후에는 궁극

적으로 컴퓨터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

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전략 기획 프로세스들은 ‘Cyber-

Human Strategy Machine’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사람과 컴퓨터의 초지능을 

활용해 수백만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

다. 컴퓨터는 특화 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은 나머지 일을 하기 위해 일반 지능을 사용하며 컴

퓨터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것이다. 기업 전략뿐만 아니

라 새로운 집, 스마트폰, 공장, 도시, 교육 시스템, 테

러 방지 접근법 등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및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컴퓨터 초지능이 사용될 것

이다. 그 가능성의 끝은 가늠할 수 없다.

어나 시각에 관여하는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Minsky는 주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인

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

하였으며, 이는 사람과 컴퓨터로 구성된 ‘초지능

(Superminds)’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놀랍

고도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또한 우리는 전

체 업무에서 각각의 부분을 담당하는 인간과 기계

로 구성된 지능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집단 지능

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즉,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사람과 기계가 함께 작동

하는 ‘사이버 - 인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사람

과 기계는 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존재보다 더 지능적인 시스템

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일하는 지능 공동체에서 컴퓨터

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컴퓨

터를 단지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컴퓨터의 권

한이 점점 커지면 조수, 동료, 더 나아가 관리자까지 

그 역할이 확장될 수 있다.

도구(Tools)의 역할 

미래 대부분의 자동화 도구는 개별 사용자의 특

화 지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효

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룹의 집

단 지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날, 

Facebook, Google, Wikipedia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많은 정보기술은 이미 그러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이럴 때, 컴퓨터는 ‘지능적인’ 처리를 

많이 하기보다는 사람 사이의 정보 전송을 주로 하

지만, 70억 인구에 대한 이러한 연결의 잠재력은 어

마어마하다. 

조수(Assistants)의 역할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일을 돕는 조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Stitch Fix는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스타일리스트에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취

향에 맞는 옷들을 추천해준다. 스타일리스트는 이

러한 추천 리스트에 기반해 알고리즘이 파악하지 

못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고객에게 최선의 옷

을 추천한다. 사람과 컴퓨터의 조합은 이렇게 고객

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

동료(Peers)의 역할 

컴퓨터는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동료로서 업무

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은 눈치채지 못해도 이미 자동화된 프로그램 거래 

시스템으로 주식 거래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한 뉴욕에 본사를 둔 Lemonade Insurance Agency 

LLC 회사는 AI Jim이라는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고객은 이 챗봇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구하

고 즉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How Human-Computer ‘Superminds’ are 
Redefining the Future of Work
인간-컴퓨터 ‘초지능’은 

어떻게 미래의 일자리를 재정의할 것인가?

[그림 1] 컴퓨터, 인공지능의 역할 

[지능 공동체에서 컴퓨터의 역할]

도구(Tools) 조수(Assistants)

동료(Peers) 관리자(Managers)

Create

전략적 

가능성 창출

Sense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

Remember

과거 성공

사례 기억

Learn

경험에서의

학습

행동
Decide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

[그림 2]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개체(사람, 컴퓨터,  

집단)의 기본적인 인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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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AI) 기술이 요즘 대두되고 있지만,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라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 지난 5월 EU 전역에 시행된 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AI

에 기본이 되는, 머신 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

다. GDPR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사람에 대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쓰인다면, 기

업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로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빅데이터는 투명성

과 동의 관련 문제에 직면한다. 알고리즘 투명성이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머신 러

닝 시스템은 규칙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자체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

태에서 법적으로 동의할리가 없다.”라고 스코틀랜드 Strathclyde 대학의 법학 교수 Lilian Edwards는 말한다. 이 문제는 기업이 사람들의 성향을 추론하고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더 문제가 커진다. 성적, 정치적, 종교적 성향 문제의 경우, GDPR 하에서는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보통의 경우, GDPR은 기업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회사에 사용의 법적 타당성을 제공하지만 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dwards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민감한 개인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빠져나올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한다고는 한다. ‘우리는 개인 정보를 익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양의 빅데이터를 다른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거의 모든 개인이 (역으로) 다시 식별될 수 있다. “GDPR 규정에 따라 어떻

게 의사결정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이론적인 수준에 그칠뿐이다.”라고 Edwards 교수는 말한다. 

AI Has a Big Privacy Problem and 
Europe's New Data Protection Law 
Is About to Expose It

By DAVID MEYER  May 25, 2018

옥스퍼드 대학의 Digital Governance 분야 교수 Viktor Mayer-Schonberger는 최신 저서 ‘Reinventing 

Capitalism in the Age of Big Data’ 의 제목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비전을 드라마틱하게 확대하여 전망했다. 

그는 빅데이터가 신세계를 열 ‘어디서나 존재하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Viktor 교수는 소비자와 기업이 더 

넓은 시장 개념을 형성해가며 결국 데이터가 돈의 기능을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는 

중립적이지 않다. 개별 노동자들과 소규모의 기업가들에게는 막대한 힘이 될 것이며 이들이 대기업의 의

사결정들을 점점 더 쉽게 모방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위계적 조직은 분권화된 시장에 압도당할 

것이고, 행동하는 기업은 더욱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중앙집권적 중재가 없는 중국 충칭의 아주 작

은 제조기업이 저가이면서 양질의 오토바이를 만들어 혼다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하락시킨 것이 좋은 예다.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인력을 기계로 모

두 바꾸거나, 위계질서를 없애고 시장 민첩성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보다 계속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기에, Daimler나 John Deere 같은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두 번

째 방법을 Viktor 교수도 지지하지만, 저자들은 대부분 기존 기업들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마케팅, 자동화, 제품 등을 향상시켜 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것이고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 결국 이것이 더 큰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이나 구

글이 좋은 예이다. 음악 스트리밍부터 트럭 운송 등, 산업의 광범위한 분야까지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 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정부가 이 모든 것

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시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 의무는 정부의 정책과제 중 가장 주목할만하다. 기업의 리더들은 이

와 관련하여 확실한 대응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 데이터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은 20년 뒤에는 그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Why Big Data Could Create Big 
Problems in the Stock Market

By DAVID Z.MORRIS  April 16, 2018

최근 Tech 공룡기업들의 데이터 정보보호, 광고 오남용 등의 스캔들이 터진 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와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러나 일단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보가 올려지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이트에서 자기가 올린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만

약 당신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탈퇴한 후 처음부터 다른 플랫폼에서 다시 정보 기입부터 시작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의 기업에

서 하고 있는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Date Transfer Project, DTP)’이다. DTP는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개발 담당 회사가 지난 7월 20일에 기대할만한 첫 단계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DTP 서비스는 개발 중이고 아직 일부 기술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일반 사용자들도 현재 서비스를 직접 테스트할 방법이 있다. 해당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설명도 되어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거나 어딘가에 백업할 

수 있게 한다. DTP 프로젝트는 플랫폼 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사용자가 특정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더 많은 선택지를 가

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비록 애플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공식 서비스 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DTP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ebook, Google, and Other Tech 
Giants Unite to Let You Transfer 
Your Data

By LISA MARIE SEGARRA  July 20, 2018

실험, 의학 이미지, 유전자, 액체 생체 검사 등에서 쏟아지는 그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의료 보험 청

구, 임상 실험, 처방전, 학술 연구 등에서 얻은 데이터까지 포함하면 매일 75경의 바이트가 쏟아진다. 이 

엄청난 양의 정보는 뛰어난 신기술과 기계의 발달, 연결성 증가 덕분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l Services는 이 같은 변화가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말한다. 캘리포니아 회사, Dexcom은 스마트폰/워치와 연속 포도당 모니터(Continuous 

glucose monitor)를 무선으로 연결해 사용자가 5분 간격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 표시, 공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환자가 위험에 처한 경우 알람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이 혈당 수치 Data로 당뇨병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Proteus Digital Health의 섭취용 센서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의 약 

복용 여부를 알려줘 향후 처방에 도움을 준다. 이 기술로 인해 C형 간염 환자의 경우 98.6%가 제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병 치료에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 복용을 규칙적

으로 하지 않았을 시 발생할 몇 개월 치, 수만 달러의 추가 약물치료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데이터는 병원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AI 기반 데이터 

‘Command Center’에서는 환자 의료 기록, 응급 처치 서비스 업데이트, 실험 결과, 입원 가능한 침대 수 등의 정보를 12개 이상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실시간으로 받는다. 긴급 수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센터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어디로 갈지, 수술팀 준비 등의 결정을 순식간에 내린다. Hopkins에 이 센터를 설립한 GE 헬

스케어의 Jeff Terry는 “Command Center로 인하여 암 환자 수용 능력이 약 60% 증가했고, 응급실 환자는 25% 이상 감소했으며, 수술 지연율도 60% 정도 감소했다.”라고 말한

다. 이처럼 빅데이터로 인한 많은 의료적 성과가 있지만 환자의 사생활이나 알고 싶지 않은 건강의 위험도 알게 될 수 있다는 ‘윤리적 딜레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Tech's Next Big Wave: 
Big Data Meets Biology

By ERIKA FRY AND SY MUKHERJEE  March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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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히어로 그리고 도라에몽:

글. 류성한 상해교통대학 조교수(경영공학 박사 10학번)

1 이와 같이 ‘부드러운’ 로봇 연구개발 분야를 통칭하여 소프트 로

보틱스라고 한다. 

2 <도라에몽>의 전반적인 구상을 마무리하고 주인공 캐릭터를 고

민하던 후지코 후지오는 어느 날 딸이 들고 있던 동그랗게 생긴 오

뚝이 인형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 모습을 한 

동글동글하게 생긴 로봇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도라에몽이다.  

3 나머지 두 작품은 <사자에상>과 <마루코는 아홉살>. 해외 인지

도 측면에서 <도라에몽>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4 매우 간단해 보이는 스토리 라인이지만 TV 시리즈 애니메이션만 

해도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 기준) 9,000편 이상이 방송되었

고 지금도 계속 방송 중이다.

5 실제로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도라에몽이 준 도구들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경우보다는 진구와 도라에몽 사이의 불협화음

으로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거나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www.bayesimpact.org

7 https://www.sas.com/en_us/data-for-good.html

8 https://techcrunch.com/2014/07/15/harnessing-big-

data-for-social-good-yc-backed-nonprofit-bayes-impact-

launches/

디즈니의 마블 인수 이후 첫 합작 프로젝트의 결

과물로 영화계에 큰 이슈를 몰고 온 <빅 히어로>. 

2014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가장 큰 흥행 성적

을 기록하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물론 이듬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그 작품성도 인정받는다. 

14세의 천재 발명가 히로가 로봇 공학도인 형 타

다시의 의문의 죽음 이후 등장한 악당과 맞서 싸

우기 위해 형의 연구실 동료들과 힘을 합치는 이

야기를 그려낸 <빅 히어로>에는 치료용 로봇 베

이맥스가 등장한다. 베이맥스는 형의 연구 대상

이자 형의 죽음 이후 삶의 의욕을 상실한 히로가 

다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이기도 

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로봇 

베이맥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 히어로>의 제작진은 차갑고 딱딱한 로봇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의 독창적인 

로봇 캐릭터를 창조해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과거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이 

대부분 전투용이나 상업용이었다면 베이맥스는 

밀 도구를 꺼내 도움을 준다는 것이 <도라에몽>의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다.4 

도라에몽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문제 상황에 적합한 비밀 도구를 선사하는 만능 해

결사로서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핵심 이유는 아니다.5 티격태격하면서도 진구의 상

황에 공감하며 항상 동고동락하는 ‘따뜻한’ 모습이 

도라에몽을 가장 껴안아 주고 싶은 영웅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진구는 도라에몽의 도움을 통해 때로

는 배우고 때로는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

해 나간다. 그리고 미래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

하기 시작한다.  

따뜻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위한 변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베이맥스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작동하는 것처럼, 또 도라에몽이 진구에게 문

제 해결을 위한 비밀 도구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직

이 겪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의사결

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내외부에 존재하는 방대

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방법론을 일컫는

다. 일각에서는 데이터마이닝 등 과거의 분석 기법

들과 큰 차별점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의사

결정을 위한 문제와 이슈를 먼저 정의한다는 점, 고

객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포함한 수많은 요소를 

수학적/통계적으로 모델화한다는 점에서 더 큰 가

치를 창출한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시작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활용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애널리틱스 분야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베이즈 

임팩트(Bayes Impact)6는 데이터 과학자 10여 명

을 펠로우십으로 선발하여 6개월에서 1년 동안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 글로벌 IT기업 대비 훨씬 낮은 보상에도 불구

하고 데이터 과학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8명

을 선발하는 프로젝트에 2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범

죄 재발률 감소, 소액금융 플랫폼 내 사기 방지, 머

신 러닝 기반 파킨슨병 진단 등으로 다양한 분야

의 사회문제들을 애널리틱스 기법을 통해 해결하

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글로벌 대표 애널리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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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따뜻한 비즈니스 리더를 생각하며

사람들의 슬픈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용 로봇이기 때문이었다. 제작 초기 단

계에 디자이너 중 한 명이 껴안고 싶은 로봇에 대

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제작진은 팽창식 비닐을 

활용하여 의료용 ‘부드러운’ 로봇을 개발하는 카

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 연구팀을 방문, 로봇 디자

인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다1.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푹신푹신한 쿠션과 같은 형태를 띤 팽

창식 로봇 베이맥스. 베이맥스의 핵심 기능은 환

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병을 진단, 치료해

주는 것이다. 눈에 내장된 카메라로 환자의 상태

를 스캔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환자의 감

정 상태까지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

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기반

해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 분

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핵심 기능을 그대로 구현

한 셈이지만 베이맥스의 가치는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치료라는 목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그 목적

과 기능을 감싸 안은 순간,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

릭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도라에몽: 가장 껴안아 주고 싶은 만능 해결사

<빅 히어로>의 베이맥스를 보면 떠오르는 또 하나

의 ‘따뜻한’ 로봇이 있다. 바로 <도라에몽> 시리즈

의 주인공인 도라에몽. 1969년, 위대한 만화가 故 

후지코 후지오의 반짝 아이디어2에서 시작한 <도

라에몽>은 일본을 대표하는 SF 만화 시리즈로 일

본의 3대 국민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기도 하다.3 전 

세계 어린이와 일부 어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

는 도라에몽은 일본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로 타임

지 아시아판에서는 도라에몽을 ‘가장 껴안아 주고 

싶은 영웅(The Cuddliest Hero in Asia)’으로 소개

하기도 했다.

게으르고 사고뭉치인 소년 노진구(일본 이름: 노비

타)는 어느 날 자신의 책상 서랍을 통해 미래에서 

찾아온 진구의 손자와 로봇 도라에몽을 만나게 된

다. 진구의 후손들은 진구가 진 빚이 미래 시대까지 

남아서 무척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미래를 바

꾸기 위해 만능 해결사 로봇 도라에몽을 진구에게 

데리고 온 것. 그래서 진구와 같이 살게 된 도라에

몽이 진구가 문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주머

니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하고 재미있는 비

스 기업인 SAS에서 주도하는 ‘Data for Good’ 캠

페인7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에서 눈여겨 볼 만한 사례다. ‘Data for Good’ 캠

페인은 애널리틱스를 통해 건강, 인권, 빈곤, 환

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와일드트랙 

(WildTrack)과 협업하여 누구나 동물의 흔적을 촬

영하고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크라우드소싱 캠페인인 발자국 식별 기법 

(Footprint Identification Techniqu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발자

국 이미지를 분석해 90% 이상의 정확도로 동물

을 구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멸종 위기 동물의 수

와 분포를 파악, 보다 효과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방지, 재난 시 인명 구조 등의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애널리틱스 활용 캠페인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따뜻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따뜻한 비즈니스 리더

<빅 히어로>에서 주인공 히로가 형의 죽음 이후 자

신만의 동굴 속에 숨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베이맥스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읽어내

고 ‘따뜻한’ 포옹 치료를 제공한다. 도라에몽은 진

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

국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차가운’ 기술

이 아니라 ‘따뜻한’ 그 무언가이다. 비즈니스 애널리

틱스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이익의 극대화

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따라서 차갑게 느껴지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앞서 

공유된 ‘따뜻한’ 사례들을 보면 비즈니스 애널리틱

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온기를 품을 수 있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 온기는 더 큰 임팩트로 조직

과 사업에 기여하기도 한다. 베이즈 임팩트는 그 ‘따

뜻한’ 실력을 인정받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

력 있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YCombinator

의 투자와 지원을 받으며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었

으며 SAS의 애널리틱스 부문은 글로벌시장에서 그 

영역을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따뜻한’ 비즈니스 애널

리틱스는 ‘따뜻한’ 비즈니스 리더로부터 시작한다

는 것이다. 베이즈 임팩트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

인 에릭 리우(Eric Liu)는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 과

학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가장 흥미로웠고 자신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경험으로 이력서 맨 아래에 적혀있는 자

원봉사 활동(Volunteer Interests)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8 ‘가슴 따뜻한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목표

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강조하는 KAIST 경영대

학의 역할과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류성한 상해교통대학 조교수

경영공학 박사 1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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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학부에 새로 부임한 
교원을 소개합니다!

KAIST 경영대학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

어오셨나요?

2013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

사학위를 받고 2017년 초까지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2018년 봄학기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뛰어난 연구 환경

에서 우수한 교수님 및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

해서 KAIST 경영대학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경영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용 계량경제학’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횡단면 자료 분석, 패널 자료 분

석 등 미시 자료(Micro Data)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배우고 경제학, 마케팅, 재무 분야에서 최근에 사용 

중인 구조적 추정(Structural Estimation) 방법도 함

께 배우게 됩니다. 내년 봄에는 ‘계량경제학’을 강의

할 계획입니다. 회귀분석과 같이 실증분석에서 널리 

이용되는 계량분석방법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배

울 수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

어오셨나요?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고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회계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학문에 

뜻을 두고 박사과정에 진학해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학위를 마친 후 Santa 

Clara University에서 17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습

니다.

가을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회계학 석/박사과정 세미나’와 테크노 MBA 과정

에서 ‘관리회계’를 강의합니다. 석/박사과정 세미나

에서는 회계학의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중심으로 

논문을 읽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집중하고 계신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에서 회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

용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

다면?

KAIST 경영대학의 학생들은 수리적인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KAIST 학

생들만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함께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용욱 교수 
조직 및 전략 분야

김용태 석좌 교수
회계 분야 윤참나 교수 

경영경제 분야

KAIST 경영대학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

어오셨나요?

학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 변리사로 김앤장 법

률사무소에서 전기전자분야 지·재적재산권을 담당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과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특히 벤처기업 및 벤

처 생태계를 연구하고 싶어 실리콘밸리와 인접한 UC 

Berkele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경영대

학과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경영대학에

서 조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와 ‘벤처기업과 벤처 캐피털’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과 기업가’는 

영세 사업보다 혁신형 기업에 초점을 두었고, 기업가

정신 및 벤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

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목인 ‘벤처기업과 벤처 캐피

털’에서는 벤처 파이낸싱에 필요한 자본시장 관련 지

식의 전반을 다룹니다. 

최근에 집중하고 계신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외부 환경을 결정하는 각종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과 신생 벤처기업의 생성 및 성장에 어떤 역

할을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장 제도, 

공유경제 시장에서의 진입장벽, 벤처기업과 벤처 투

자자의 특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등을 연구해 왔

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숙한 시장경제체제가 자리 잡

고, 경쟁력 있는 혁신형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

도록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

다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시장을 

분석, 조사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제품을 상

용화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학생들이 협의의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정진한다면 틀림없이 

큰 성공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집중하고 계신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넓은 범위의 응용 미시경제학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으로는 구조적 추정(Structural Estimation) 방법을 

이용해서 정치, 부동산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

니다. 최근에는 선거에서 연임 제도가 선거 결과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이 주택 투자에 

미치는 영향,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효과와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

다면?

큰 꿈을 가지고 매일 성실하게 정진해 나가는 학생

들을 지도하고 더 나아가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하면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

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기

대합니다.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부는 회계/조직 및 전략/경영 경제 분야 세 명의 우수한 신임교원을 맞이했다. 

앞으로 학교의 발전을 함께할 든든한 새 가족들을 만나보자.

신임교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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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진소정 기자KCB NEWS

기술경영학부에 새로 부임한
교원을 소개합니다!
최근 기술경영학부는 마케팅, 조직 및 전략 분야 세 명의 우수한 교수진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 

류원상, 정현주, 허영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임교원 소개

KAIST 경영대학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어오셨

나요?

저는 2013년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마케

팅 전공(부전공: Social and Decision Sciences) 박사학

위를 받고 이후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HKUST)에서 마케팅 조교수로 있다가 2017

년 8월에 KAIST 경영대학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연구하실 분야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의 인지가 소비 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 두고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의 기대, 기억, 표상, 범주

화가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식음료와 같

은 쾌락재 소비(Hedonic Consumption)를 중심으로 연구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신기술과 인지의 상호작용이 소비

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소비자들이 더 

건강하게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

법을 찾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경영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작년 가을학기에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I&TM)에서 

KAIST 경영대학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어

오셨나요?

학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Accenture Strategy 

Consulting, Monitor Consulting 등 컨설팅 회사에서 컨

설턴트로 일하면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보다 

근원적인 요소에 대한 학문적인 호기심이 생겨 Purdue 

University에서 전략경영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홍

콩에 있는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KAIST 경영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기술경영학부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전략 세미

나를 강의합니다. 이 과목의 목적은 기업 전략의 주요 

주제인 사업 다각화, 전략적 제휴, 인수 및 합병, 공급

자-구매자 관계 등을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서 접근하

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논문을 

읽고 토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각자의 

연구 논문 초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 궁

금합니다.

경쟁사 간의 R&D 제휴에 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에 비슷한 

관심을 갖기 마련이므로 좋은 R&D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나, 관련 기술 유출 등의 위험 때문에 쉽게 협력하

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경쟁사들이 

어떻게 R&D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다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면?

KAIST 학생들은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고 국

가 발전을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앞으

로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활발한 공

동연구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으로 큰 꿈을 펼치는 데 작게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통해 저 또한 많이 배

울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정현주 교수 
조직 및 전략 분야

류원상 교수
조직 및 전략 분야

허영은 교수 
마케팅 분야

KAIST 경영대학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어오셨

나요?

오랫동안 IT기업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많은 기업

을 접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실리

콘밸리에 있는 본사를 방문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회

사들과 실패한 회사들을 많이 보았고, 기업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전략경영을 공부하

게 되었고, 졸업 후 UNIST에 재직하다가 2017년 KAIST 

경영대학에 부임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연구하실 분야는 무엇인가요?

혁신과 기술 발전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Knowledge generation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며, 

크게 세 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Knowledge를 어떻게 찾아 재결합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

게 획기적 혁신을 만들어 내는지 둘째, 첫 번째 주제를 통해 

연구한 기업의 knowledge 생성과  기술 혁신이 기업 간 협

력과 경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셋째, 새로운 과학 기술 

Marketing Management를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인이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

한 마케팅 사례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제 컨설팅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봄학

기에는 기술경영학부 석박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Seminar in Consumer Behavior를 가르쳤습니다. 탑 

저널에 실린 최근 논문들을 깊이 있게 토의하고, 연구 

논문 프로포절을 완성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올해 가

을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행동론 강의를 하

고 있으며, 내년에는 융합 기초학부에서 마케팅 수업

을 할 계획입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면?

정말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연구에 큰 열정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문제의 해답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긴 과정인데,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이 이 길고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처

음 가졌던 꿈과 열정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연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분야의 규범 및 제도의 변화, 예를 들면 대학 기술 사업화

나 기업가정신이 Knowledge generation과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가을학기에는 학부에서 전략경영 과목을 강의합니다. 다

양한 기업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학생들 각자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을 도입하여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기업 전략에 관한 이론과 개념을 가상의 기업 

경영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 합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훌륭한 연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훌

륭한 사회인이 되고 연구자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함께 수업을 통해, 또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여정

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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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주헌 기자

동문과 재학생의 특별한 연결고리,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 전략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추현진 우리 둘이 들 삼재, 날 삼재가 일치하는 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이 들 삼재로 회사의 조직 

변화로 개인적으로 힘들던 시기였는데 마침 그 해, 전

영호 선배도 조직 내에서 일이 꼬여서 같이 술 한잔 기

울이며 서로를 위로한 것이 기억에 무척 남습니다.

전영호 올해는 둘 다 날 삼재인데, 추현진 동문도 저도 올

해는 순조롭습니다. 같이 힘들었던 과거가 추억이 되고 

지금은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참 좋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 긍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전영호 학교에서 만난 유대관계가 남다른 것 같고 멘

토-멘티로 스페셜한 만남이 이어져 온다는 것은 참 고

마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의 고민거리를 나누

고, 푸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후배들의 에너지가 

항상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추현진 서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영호 선

SK와 소셜 벤처의 동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떤 생태계를 계획하고 있는가?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는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

한다. 초기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시간

이 지나면 성장률이 줄어들고 결국 정체할지도 모른

다. 그럼 사회적 가치의 수치를 꾸준히 올릴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남이 만들

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SK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이유다. 경제적 가치

를 위해 잘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 또 투

자만 하지 않고 생태계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큐베이팅 단계가 지나면 파트너십을 이룰 것이다. 

개인적인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20~30년 뒤 우리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는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사

회의 상당히 많은 문제를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답이며,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될 것이다.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

멘토링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

요? 두 분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전영호 사회생활을 하며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해왔는데 2009년 2월 졸업 시점에 

학교에서 마침 멘토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후

배들을 만나 금융권 네트워크도 만들고, 저 역

시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

니다.

추현진 재학 시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형식을 떠나 인간적 관계가 오래갈 수 있는 인

연을 찾고 싶었고, 당시 저는 직장 경력 9년 차

로 멘티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기에 저보다 나

이가 많은 멘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 모

든 것을 만족하는 멘토가 전영호 선배였습니다.

두 분이 멘토 프로그램에 오랜 기간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전영호 멘토링 프로그램이 생긴 이래로 10년째 

멘토를 하고 있는데 졸업 후 평생교육 수업 등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아 학교에 이를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티들을 만

나 선배로서 조언도 하고, 좋은 후배들은 채용

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최신 투자 업

계 트렌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

은 도움이 됩니다.

추현진 저 역시 멘티였다가 졸업 후에 멘토가 되

었는데, 멘토링에 참여한 계기는 정보교류보다는 

좋은 선배를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만남의 과

정이 좋았고 전영호 선배를 통해 제가 기대한 바

를 모두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있으니 이

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3년째 멘토를 지속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방식이 어떻게 SK 그룹

의 전략이 되는가?

‘더블 보텀 라인’(Double-Bottom Line)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측정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경

제적 가치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만을 측정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가치도 측정한다는 것이고, 그 측

정 방식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특정 방법

으로 측정해보고 결과를 통해 추상적으로만 생각

했던 문제들이 보이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읽는 데 드는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 

경제적 가치 외에 고객이 중요시하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즉, 사회적 가치 시장

이 발달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무언가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흐름이며 그것이 

곧 경영 전략이 된다고 믿는다. 머지않아 사회적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의 주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KCB NEWS

최태원 SK그룹 회장 특강

지난 5월 14일 오전 11시, KAIST 경영대학 1호관은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로 북적였다. 국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선도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방식에 대해 들어보았다. 

KAIST 경영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동문 멘토와 재학생 멘티 간의 깊이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17명의 소수 정예 멘토들과 61명의 재학생이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 멘토와 멘티로 만나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가고,

이제는 둘 다 멘토로서 후배들을 챙기고 있는 전영호 동문(금융MBA 07학번)과 추현진 동문(테크노MBA 13학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안세진 기자

배의 소개로 권재중 동문회장(케이런벤처스 대표이

사)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분은 학교 동아리 선후배

라고 합니다. 저 역시 최근 스타트업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생길 줄은 전혀 몰랐고 

이러한 우연한 연결고리로 얻는 기쁨이 큽니다. 사

람 인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후배 재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현진 요즘 친구들은 매우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

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계산하고 평가하면 

잠재된 영역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세상은 넓으니 

섣불리 판단 말고 시간을 갖고 우연한 만남과 기회

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즐기길 바랍니다.

전영호 추현진 동문과 저의 고리가 여러 가지 새로

운 고리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득을 바란 

적도 없는데 결국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 것

이 인생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묘미인 것 같

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건 긴 호흡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 모르지만 그 세상은 분명히 온다. 대한민국이 그런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에서 앞설 수 있도록 해 보자. 

MBA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한다면? 

영리와 사회적 가치, 양쪽 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지

금 같은 전환기가 기회다. 시스템이 덜컹거릴 때 뛰어

들어야 최소한 하나의 이점이 더 있지, 누군가에 의

해 다 구축되고 나서 뛰어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

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기적 

가치와 이타적 가치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 존재해왔

다. 나에게 어느 쪽이 더 큰 만족을 주는지 비교해서 

더 큰 쪽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의 예시는? 

최대 효율로, 활용되지 않는 자원을 끌어내어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내 자산을 공유하는 것이다. Under-Utilize된, 나만 

쓰고 있었던 것들이 꽤 많다. 이런 것들은 나눌수록 효

용이 커진다. 미래 기업은 사내 자산을 떼어 다른 회사

의 자산과 합치는, 즉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SK

도 얼마 전 공유 인프라를 위해 SK 주유소를 개방했다. 

이 흐름을 타고 모든 주유소가 힘을 합쳐 공유 인프라 

형태를 갖추면 다른 산업에도 분명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다. 주유소가 주유 이외의 다른 기능을 하면, 마케

팅 문제 등을 전보다 상당히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

응하는 속도가 이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 시간 남짓 되는 짧은 강연이었지만 강연장을 나서

는 사회적 기업 꿈나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았다. 오

늘 강연을 함께한 KAIST 경영대학의 인재들이 사회

적 기업이 주를 이루는 새로운 경쟁 체제를 선도할 

리더들로 활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좌) 전영호 동문(금융MBA 09학번, 메트라이프 생명 Risk Management 실장)

(우) 추현진 동문(테크노MBA 13학번, 부루구루 CSO(Chief Strategy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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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KAIST 경영대학, 그 첫 번째 체육대회창업 어워즈 카이스트 2018 서울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기에서는 호돌이 팀인 경영공학부 인영환 교수가 

KOICA 과정 학생들과 축구 실력을 뽐내며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KOICA 과정의 일부 여학생들은 치

어리더 팀을 구성하여 응원전에서 압도적 퍼포먼

스를 보여 경쟁에 흥미를 더했다. 학생들 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로 열기는 뜨거

웠다. 서울캠퍼스 경영공학부장 이인무 교수와 김

영걸 교수는 대전 본원의 기술경영학부 이철호 교

수, 조항정 교수와 탁구 복식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영배 경영대학장과 윤미자 마케

팅취업지원실장은 대전 본원의 젊은 패기에 맞서 

멋진 탁구 한 판 승부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세하게 소개했다. 조성주 KAIST 경영대학 교수

의 ‘린스타업 방식의 사업 기획’ 특강에서는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피봇(Pivot)의 개념

을 강조했다. 이어 권재중 KAIST 경영대학 동문회

장은 대회 전반에 대한 Q&A를 진행했다. 아이디

어 단계의 예비 벤처 창업인부터 초기 벤처 스타

트업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은 투자 및 대회 전반에 

대해 열띤 질문을 이어갔으며 창업 어워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내비쳤다. 

올해 창업 어워즈에서는 어떤 팀이 참신한 아이디

어로 멋진 경연을 펼칠지 벌써 기대가 된다. 

호돌이와 꿈돌이의 즐거운 경쟁

이번 체육대회는 경영공학부와 기술경영학부가 함

께 개최한 덕분에 그 규모가 커졌다. 무려 250여 명

의 학생과 교직원이 체육대회 장소인 KAIST 대전 

본원 이근철 Sports Complex를 가득 메웠다. 신성

철 KAIST 총장의 환영 인사와 간단한 준비 운동이 

있은 후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서울캠

퍼스(경영공학부)의 구성원들은 호돌이 팀으로, 대

전 본원의 기술경영학부 구성원들은 꿈돌이 팀으

로 나누어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 풋살부터 피구, 배

드민턴, 탁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총 6개 종

목에서 양 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풋살 경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혜택, 

KAIST 예비 및 신생 벤처인들의 높은 관심

KAIST의 창업 문화 조성 및 동문 유니콘 벤처 육

성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창업 어워즈는 2017년에 

이어 2회를 맞이했다. 창업 어워즈 카이스트 2018

은 6월 19일 대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15일까

지 사업 계획서 제출, 9월 1일 발표심사, 그리고 

2019년 1월 10일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있을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

상식에서는 대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에 각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상금 규모가 1,500

만원 상당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수상팀에게는 특

별한 혜택도 주어진다. 대상팀 전원, 기타 수상팀에

는 각 팀당 2명까지 오는 2019년 1월 미국 라스베

이거스 CES 전시회 참관이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

다. 창업 어워즈 대회 이후에도 동문을 비롯한 벤

처전문가들의 멘토링과 Seed Money 투자 및 투

자유치 컨설팅 혜택도 있어 특히 매력적이다. 본격

적인 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난 6월 19일 대전 

창업원에서 있었던 설명회에 이어 6월 21일 개최

된 서울 설명회에는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 및 관계자들로 붐볐다. 

서울 설명회는 “KAIST 창업 어워즈가 KAIST인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김영

배 KAIST 경영대학장의 환영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서 배종태 교수의 창업 어워즈 전반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배종태 교수는 제2회 창업 어워즈

에서 대폭 늘어난 혜택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서 카이스트 창업가재단의 김철환 이사장의 ‘스타

트업 창업,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

가?’ 특강에서는 기술형 창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2018 KCB 통합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7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열렸다. 

2016년 3월 1일, KAIST 경영대학 서울캠퍼스(경영공학부)와 대전 본원의 기술경영학부가 하나로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체육대회였다. 

하나됨으로써 그 의미가 남달랐던 현장을 찾아보았다.

지난 6월 21일, KAIST 경영대학 서울캠퍼스에서 대전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KAIST K-School, KAIST 경영대학 및 KAIST 경영대학 동문회가 주관하는 

‘창업 어워즈 카이스트 2018’의 사전 설명회가 열렸다. 

One Body for the Future!

호돌이와 꿈돌이, 양 팀 간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다. 6개 종목 중 양 팀이 사이좋게 

3개 종목에서 승리를 나눠 가졌다. 서울 호돌이 팀

은 풋살, 피구, 배드민턴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대전 

꿈돌이 팀은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탁구에서 승리

했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대전 본원의 꿈돌

이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으니 사실상 우승은 서

울의 호돌이 팀”이라는 한 교수님의 외침으로 현장

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경기는 마무리되었다. 양 팀의 경쟁이 끝난 후 이어

진 휴식시간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참가자 전원

이 모여 딸기와 맥주를 함께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는데, 파키스탄에서 와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서울캠퍼스의 Zohaib Alvi와(금융MBA 17학번) 대

전컴퍼스의 Ibrar Ahmad(글로벌IT기술대학원 17학

번)가 극적으로 만나기도 했다. 박사과정 Ibrar 학생

은 “이곳에서 파키스탄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상

상도 못 했고 너무 반갑고 기쁘다”라며 

통합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 준 것

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처럼 뜻깊었던 그 첫 번째 통

합체육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었다. 김영배 경영대

학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간

의 교류가 많아지고, 서로 

One Body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소회를 밝

혔다. 하나가 되어 힘찬 도약

을 하는 KAIST 경영대학의 

멋진 미래를 기대해 보자. 

2018 KCB 통합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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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여행’ 아이디어로 탄생한 
지속가능경영 동아리 K-SUS

KAIST 경영대학, 세계적 권위 
‘국제 회계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올해 2월 설립된 K-SUS(케이써스)는 KAIST-Sustainability라는 이름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동아리다.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학회 K-SUS의 

최새롬 회장(녹색경영정책 석사 17학번)을 만나봤다. 

1967년 처음 미국에서 시작되어 해마다 6월이 되면 전 세계 회계학자와 권위있는 관계자들이 모인다. 

글로벌 회계 현안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이어가는 국제 회계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동아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K-SUS는 현재 GBP, TMBA, PMBA, IMMBA 등 다

양한 과정의 학생들 25명이 활동하며 이 중 두 명

은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모든 

동아리 회원의 관심사는 6개의 분과(지속가능 금

융, 녹색도시, 개발도상국 지원, 환경 커뮤니케이

션, 신재생에너지 기술/마켓, 신재생에너지 개발) 

로 나뉩니다. K-SUS는 작년 여름, 졸업 전에 ‘환경’

을 주제로 의미 있는 여행을 기획해보자는 GBP 학

생들의 ‘녹색 여행’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단지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문제 해결/사회 기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 이슈를 보다 많은 사람에

게 알리면 좋겠다는 동기들의 바람에 따라 지금의 

K-SUS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K-SUS의 미션은 크게 1) Value Creation, 2) Real 

Life Experience, 2) Young Entrepreneurship 세 가

지입니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연 1회 Outreach(현장 프로젝트)’와 ‘미디어 노출’

입니다. 정기 세션은 회원 모두가 돌아가며 지속가

능한 발전과 관련 있는 한 주간의 이슈를 소개하

는 ‘Weekly Brief’, 분야별 심화 발제 및 토론 시간

인 ‘Session’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녹색 사례개발/

경영혁신/지속가능경영/ODA 공모전 참여, 에너지 

관련 기업 방문 및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포

괄적 주제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연구의 

교류가 일어나는 ‘Knowledge Sharing Platform’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와 공동 개최

일리노이대학교의 세계 최초 회계교육 연구센터

인 VK 짐머만 센터에서 주최해온 국제회계학회는 

그간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 14개국에서 개최되었다. 이웃 국가인 중국에

서는 2차례 개최된 바 있으나 한국에서는 최초로 

KAIST 경영대학이 국제 회계 심포지엄을 개최하

게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KAIST 경영대학 

류충렬 교수와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의 

회계학과 석좌 교수이자 VK 짐머만 센터장인 라샤

드 압델칼릭(A. Rashad Abdel-Kahlik)이 공동의장

을 맡았다. 김영배 KAIST 경영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일에 걸쳐 6편의 논문과 키노트 스피

치, 활발한 토론 세미나가 연이어 이어졌으며 국내

외 저명한 학자들과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최

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키노트 스피치를 통

몽골 outreach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

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몽골’ 하면 보통 우리는 드넓은 초원과 유목민, 별

이 쏟아지는 깨끗한 하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몽골의 수도인 울

란바토르는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습니

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면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목

민의 이주정착 문제(환경 난민)가 자리 잡고 있습

니다. 저희는 기후변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로 인

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Outreach로 몽골을 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자 합

니다. 2, 3년 차 Outreach가 거듭되면 울란바토르 

지역 아동 대상 환경교육,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시연, 비즈니스 기회 포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 한국 사회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엄격한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했다.

글로벌 회계 현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의 장

첫째 날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회계 스캔들

인 엔론 사례를 다뤘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 및 저

술 활동으로 큰 사회적 임팩트를 일으킨 라샤드 교

수와 KAIST 경영대학 박사과정 학생 간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문화가 회계 매니저들

의 관리 업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 4개의 논문을 

소개했으며 매시간 참가자들의 뜨거운 토론과 질

의응답으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IFRS(국제회계기준)와 비재무적

인 정보의 감사와 관련된 2가지 논의를 중점적으

로 다뤘으며 앤 디아치(Anne d’Arcy) 교수의 종합 

토론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은 막을 내렸다.

세계적 권위의 회계 심포지엄,  

KAIST 경영대학 개최의 상징성

공동의장을 맡은 류충렬 교수는 “KAIST 경영대학

이 이러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국제 회

계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

다”라고 말하며 “2018년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

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했

고 회계 투명성 및 감사환경이 발전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류 교수는 본 국제 회

계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KAIST 경영대학은 그

동안 영국 런던대의 Cass Business School, 네덜

란드 Erasmus School of Economics, 호주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Monash University 등 

세계적 명문대에 잇따라 임용된 회계학 박사과정

생들을 많이 배출해왔고, 이번 회계 심포지엄에서 

역시 KAIST 경영대학의 우수한 회계 교육, 연구 

능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K-SUS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Outreach의 경우 에너지 빈곤층/지역을 타깃으로 

환경 교육활동, 적정기술 실증, 조사연구 등을 매

년 정규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외부 펀딩까

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대전 

본원 적정기술 동아리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

며 자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로 대중에게 기후변

화와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현재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우리가 경

영대학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K-SUS

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동아리로부터 배운 것들을 현장에 적

용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

도록 돕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글. 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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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학 박사과정,
뛰어난 연구 역량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다
경영공학 동문들의 해외대학 교수 임용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연구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권경윤, 권혁구, 조혜진 동문을 만나보자.

간단한 본인 소개와 임용 소감 부탁합니다.

경영공학 박사과정(13학번) 졸업생 조혜진입니다. 올해 9월부

터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Farmingdale State 

College에 임용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박사과정을 끝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새로운 시작으로 설렙니다.

박사과정 중 연구 분야와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극복 스토리

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사과정 동안은 Mergers and Acquisitions, CEO/Top 

Management Experience와 관련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진로의 불투명성, 즉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셨고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UTD)에서 1년간 Visiting 

Scholar로 지낼 기회 또한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

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UTD 같은 Top Research 

Institution에 지내면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여러 학생과 교류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바라볼 수 

있어 다시금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임용 소감 부탁합니다.

경영공학 박사과정(11학번) 졸업생 권경윤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University of Strathclyde에 임용되

어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6년이라는 긴 박사과정 끝

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박사과정 중 연구 분야와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극복 스

토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사과정 동안은 Asset Pricing, Stock Market, 

Commodity Market과 관련해 연구했습니다. 빨리 결

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신감을 잃는 시기가 있

었는데 지도 교수님의 조언과 운동,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생활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보다는 연구가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 시장 쪽을 연구해보라는 지도 교수님의 조언

이 연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동안은 논

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다른 논문을 많

이 읽고 공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준비와 시간이 제가 

향후에 좋은 논문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강의 과목을 말씀해주세요.

박사과정 중의 연구 경험을 이어서 주식시장과 상품시

장에서의 자산가격 실증 연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학

교에서 강의할 과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임용

되는 학교에서 우선 강의보다는 연구에 더 집중해주기

를 원해서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대학 취업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임용된 영국 학교는 학회에서 열리는 Job 

Market을 통해서가 아니라 임용 공고를 보고 스스로 

정보를 얻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먼저 영

국 Durham University 교수인 연구실 선배 한철우 교

수님(경영공학 박사 03학번)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다. 서류 준비, Cover Letter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영

국 학교가 교수 임용 시 중요하게 보는 부분(Research 

Funding)을 조언해 주셔서 특히 유용했습니다.

어떤 교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Teaching과 Research 둘 다 균형 있게 잘 해내는 교수

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긴 박사과정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도 교수님과 KAIST 교수님들처럼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권혁구 동문(경영공학 박사 14학번) 

지도 교수: 오원석 교수 
임용 대학: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권경윤 동문(경영공학 박사 11학번)

지도 교수: 강장구 교수 
임용 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 UK

조혜진 동문(경영공학 박사 13학번) 

지도 교수: 백윤석 교수 
임용 대학: Farmingdale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USA

간단한 본인 소개와 임용 소감 부탁합니다.

경영공학 박사과정(14학번) 졸업생 권혁구입니다. 난양 공

대에 임용되어 이번 9월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박사 5년

을 끝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고 설렙니다.

박사과정 중 연구 분야와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극복 스토리

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사과정 중 모바일 기술이 사회, 경제 및 건강 문제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학부가 항공우주공학과라서 경영

대학에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일이 처음에는 정말 힘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도 힘들었고 진로의 불투명

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나 영어의 어려움은 꾸준히 노력해 결국 시간을 

통해 극복했고 진로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힘든 시간들은 

연구실 동료들과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극복할 수 있

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강의 과목을 말씀해주세요.

박사과정 동안의 연구를 확장해서 모바일 기술이 마케팅

과 헬스케어 및 핀테크 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예

정입니다. 임용 후 첫 학기에는 강의하지 않고 연

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향후 강의를 맡는다면 

그동안 공부해 온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목을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대학 취업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같은 IT 분야에서 먼저 해외 교수로 임용된 이경

희(경영공학 박사 12학번), 이준영(경영공학 박사 

12학번) 선배와 회계 분야였던 정재헌(경영공학 

박사 11학번) 선배께서 해외 취업에 대해 많은 조

언을 해 주셨고, 지도 교수님이신 오원석 교수님

과 학회에서 뵌 많은 한국 교수님께서 주신 아낌

없는 조언과 션 리드 교수님께서 해 주셨던 모의 

인터뷰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원석 지도 교수님처럼 훌륭한 교수님이 되는 것

이 꿈이지만 어려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

있고 중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쉬

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강의 과목을 말씀해주세요.

9월부터 국제 경영과 전략 과목을 강의합니다. 앞

으로도 국제 경영 관점에서 M&A와 관련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해외 대학 취업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제가 속한 분야의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임용되어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

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셨고 또한 UTD에서 뵙게 된 교수님들

과 Job Market에서 만난 동기들로부터 이력서부터 

인터뷰까지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학생들이 꿈을 이

룰 수 있도록 돕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Teaching과 Research 둘 다 균형 있게 잘하는 교수

가 되고 싶습니다.

Teaching과 Research를 둘 다 균형있게 잘 해내고 싶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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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아이티의 기업 철학은 무엇인가요?

자연주의 인본경영 즉, ‘사람이 답이다’가 바로 기

업철학입니다. 제가 ‘축록자불견산 확금자불견인

(逐鹿者不見山 攫金者不見人)’이라는 말을 즐겨 하

는데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붙

잡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을 키우는 것이 회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

며 ‘사람중심 경영’, ‘자연주의 인본경영’을 기업철

학으로 세운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어떻게 성과 창출을 이끌

어 내는지요?

성과 창출을 위해서 지식이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성원에 대한 ‘조직과 

리더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바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얼마나 동일시하느

냐가 신뢰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늘 조직

의 신뢰를 받는다고 느끼며 자신 역시 조직을 신

뢰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발적인 성과를 만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뢰가 구성원에게 

쌓여야 열정이 생기고, 그 결과 구성원 스스로

가 주도적으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

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과 

창출은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이라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

다.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인재

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모습은 과거 판단

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의 판단들이 모여 바

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목적과 목표에 대한 공유와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이해가 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경영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와 미래가 튼튼하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데, 경영은 현재를 사용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얻는 것

입니다. 현재라는 ‘원인’과 바람직한 ‘결과’가 어떻게 연

결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 사람이라는 원인으로 결

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영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은 경향의 단면입니다. 이에 경영 현상을 파악하

려면 경향을 파악해야 하며, 그 경향을 만들어내는 속

성을 찾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과를 통해 본질적 속성을 과학적·합

리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마이다스아이티에서 심리학과 생물학, 뇌신경

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결합된 인재 채용 프

로그램인 ‘인에어(inAIR)’를 출시했는데, 이 역시 

통섭의 관점에서 인간의 속성을 읽어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자인연구소를 통해 사회에 좋

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사람, 인생, 조직경영을 

토대로 한 연구, 출판, 강연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형우 대표는 ‘사람중심 경영’, ‘자연주의 인본경

영’이라는 아름다운 홀씨가 세상에 널리 흩어져 많

은 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희망한다.

자연주의 인본경영, 한국의 구글 ‘마이다스아이티’

출근하는 길이면 ‘Do the right things right’라는 문구를 회사 근처 빌딩에서 늘 보게 된다. 말 그대로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해라’라는 내용인데, 

‘이런 가치관을 옥외에 표현할 정도의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라는 호기심이 발동해 이형우 대표를 만나 그의 경영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 인터뷰

인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행복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행복 

총량에 기여하는 ‘자연주의 인본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매년 평균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을 정도로 청년들에게 한국의 구글로 불리며 일하기 좋은 회사(Great Place to Work)로 도약하고 있으며 

4가지(스펙 주의, 징벌, 상대평가, 정년)가 없는 ‘4무(無) 정책’을 실천한다. 구성원의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이 넘는 마이다스아이티는 2000년 9월에 설립되어 창

업 7년 만에 건설·설계 소프트웨어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했으며 현재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인도, 러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등 8개의 현지법인과 35개국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110여 개국에 공학 기술용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다. 놀라운 실적을 일궈내는 마이다스아이티의 이형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경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결국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경영이 고민해야 할 주제는 ‘사람의 

행복’에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것이 곧 성장이라

는 점을 놓고 볼 때, 조직 발전의 공통분모는 바로 개

인의 성장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

를 바탕으로 행복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세상

의 행복 총량에 기여하는 ‘자연주의 인본경영’을 실

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왼)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

(오) 한상훈 (Executive MBA 18학번, SK플래닛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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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을 축하합니다

김동연, 박규홍, 박용진(경영공학 박사과정), 주재현(경영공학 박사 졸업), 안재현 교수

PACIS 학회에서 Best Completed Research Paper Award(2nd Runner-Up) 수상

김태형, 나재석, 강현진(경영공학 박사과정),  

김성학 동문(경영공학 박사 졸업), 권오민 동문(경영공학 석사 졸업), 김보원 교수 

한국 SCM학회 2018 춘계 컨퍼런스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박상찬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 최승호 이화여대 교수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매경최우수논문상 수상

오용진, 이재원, 이승철 학생(PMBA 17학번), 지도교수 : 죠듀베리, 윤여선 교수

AAB(Academy of Asian Business) 주최로 열린 2018 World Asian Case Competition에

서 Top 10 Winners 수상

이수현, 진은총(정보경영 석사 17학번), 지도교수: 조대곤 

제32회 매일경제 대학(원)생 경제 논문 공모전에서 금융부문 가작 수상

이혁성 동문(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졸업)

PICMET ’18 Conference에서 Brad W. Hosler Outstanding Student Paper Award 수상

김원준 지도 교수 동일 학회 최우수 논문 지도상 수상 

최고야(기술경영학부 박사과정), 지도교수: 남찬기 

Biennial Conference of the ITS 2018 학회에서  

Student Paper Award(Second Prize) 수상

2018 글로벌 기술 사업화 

콘퍼런스 및 워크숍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

지 KAIST 대전 본교에서 

2018년도 제6회 글로벌 기

술사업화 행사가 개최됐다. ‘Global Commercialization Conference and 

Workshop for Innovativ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행사에

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해 국내의 

기술, 시스템, 제품 등의 현지화에 대한 기술 교류와 수요·동향 파악 및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열린 콘퍼런스 

행사에는 KAIST 신성철 총장의 개회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양성광 

이사장의 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과 UN 엄경수 실장

의 기조 연설이 이어졌다. 둘째 날부터 개최한 워크숍 행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Smart City 모델과 기술에 대한 소개 및 해외 국가별 수

요기술 발표와 구체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삼성SDS-KAIST 기술경영

과정 5기 수료

지난 6월 29일, 삼성SDS-

KAIST 기술경영과정 5기 수료

식이 있었다. 본 과정은 변화

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글로벌 ICT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삼성

SDS 핵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됐다. 매주 금요일 KAIST 경영

대학에서 16주간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지도 교수들과 삼성SDS 책임 

임원들의 지도하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 최종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무

리했다.

코레일-KAIST 경영대학  

IoT 빅데이터 분석  

산학 협약 체결 

KAIST 경영대학 IoT 연구센터

(센터장: 안재현 교수)는 7월 13

일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 철도 서비스

를 위하여 코레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연말까지 철

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 교류, 공동 연구 및 학술

논문 공동 발표, 빅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등의 내용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9회  

KAIST-HR Collaboration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KAIST-HR Collaboration 행사

가 2018년 6월 18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개최됐다. ‘Digital 시대, HR Transformation 전략’이라는 주제

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

는 자리로 기업의 인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의 시

간을 보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정성일 대표는 연제 발표에서 디지털 

혁명에 따른 2018 HR 트렌드를 짚어보며 변화하는 기술과 기업에 따

라 달라지는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이후 이어진 패널 토의

에서는 각계의 HR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도 KAIST 

경영대학은 매년 변화하는 트렌드를 심도 있는 인사이트로 분석하는 

HR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 녹색성장대학원  

제주도 현장학습

지난 5월 28일부터 사흘간 녹

색성장대학원은 제주도에서 

국내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총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현장학습에는 녹색경영정책, 녹색경영분야 석/

박사 과정 학생들과 녹색트랙 학생들이 함께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가시리 풍력단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친환경 신산업 중심지인 제주도의 핵심 산업연구단지들을 견학하

고 우도의 전기버스를 체험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의 미래를 엿보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대학원은 국내외 현장학습 프로그

램으로 연구의 폭과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KAIST 고급

디지털마케팅과정 수료

지난 7월 7일, KEB하나은행 

-KAIST 고급디지털마케팅과정 

수료식이 진행됐다. 본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격변하는 금융환경 속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혁

신적인 마케팅 기법을 이해하고 발굴해내기 위한 것으로, KEB하나은행

의 핵심 인재 30여 명이 참여했다. 매주 토요일 10주간 KAIST 경영대학

에서 진행된 강의를 통해 금융업계의 디지털마케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연구했으며 6월 초 진행된 해외 혁신 탐방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관서 지역을 방문, 츠타야 서점, 산토리위스키, OMRON, 무인양품 등의 

일본 대표 기업을 견학해 그들만의 노하우와 쇄신의 해답을 찾았다.

글로벌 IT기술대학원 프로그램,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2차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난 3월 11일부터 2주간 방글라데

시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2차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KOICA로부터 위탁받은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간 ICT 지식 및 경험 공유

의 장이다. ‘포스트 정보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개발 전략,’ ‘지속 가능한 전

자정부 구축’ 등의 세미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달청, 통계청 등의 현

장 견학, 전주한옥마을, 경복궁 방문 등의 한국 문화 체험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방글라데시 공무원은 이번 방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

다며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보다 폭넓은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IT기술대학원 프로그램

(ITTP) 발전 기금 전달식 및 기념

식수 행사

지난 4월 5일, KAIST 글로벌 IT기술

대학원 프로그램(ITTP)에서 재학생

들과 가나, 니카라과,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등 

6개국 주한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과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발전기

금 전달식이 열렸다. 매년 4월에 개최되는 본 행사는 2008년 모교의 발

전을 위한 외국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시작돼 올해 10년을 맞이했

다. 현재까지 총 55개국 174명의 학생과 11개국 주한대사관이 기부에 참

여해 약 3천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특별히 이번 전달식에서는 가나, 

니카라과,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각국의 대사가 

참여하며 과학기술 교육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기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당일 전달식에는 신성철 총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각국 

대사들의 축사, 기부금 약정서 및 감사장 전달 등의 순서가 있었다.

CHEIL-KAIST Connected Solution Program 해외연수 실시

제일기획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 KAIST 경영대학 단기 교육과정에서 참가자들은 14일간의 국

내 교육(5.25~6.8)을 마친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연수를 마쳤다. UC Berkeley에서는 마케

팅 이론 및 Big Data, 글로벌 전략 수업을 수강하며 마케팅 역량을 강화했고 Google, Oracle, Adobe 

Systems, Samsung Research America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마케팅/UX/UI 디자인 기업들을 방문해 업

계의 최신 동향을 살펴봤다. 또한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스타트업 및 신생기업을 방문해 새로운 관점의 

Customer Relations 형성 방법 및 기업별 문화 구축 전략 등을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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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BOOK REVIEW

작년 말, 우리는 비트코인 광풍에 휩싸였다. 일확천금을 얻기 위한 ‘묻지 마 

투기’가 이뤄지던 한국 코인 시장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

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투자 열기가 다소 시

들해진 요즘은 비트코인을 재조명하는 시각이 많다. 일본의 경제학 교수이

자 결제 시스템 일인자인 저자는 비트코인의 열풍 속 가상화폐들은 과대평

가되었으며 화폐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그와 동시

에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그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

에 주목한다. 블록체인은 금융과 비즈니스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것

이며, 이와 함께 우리 삶의 모습도 급격하게 달라질 것을 다양한 시험 모델

과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한다. 단순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만든 블

록체인 1.0에서 벗어나 금융 분야에 집중된 블록체인 2.0을 넘어 향후 비금

융 분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6장의 ‘블록체인

에 의한 국제 송금 혁명’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실

생활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느끼게 해준다. 이 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

록체인 기술의 개념, 흐름, 전망 등을 자세히 정리했다. 또한 조금 더 거시적

으로 현재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비롯한 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만들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출간된 지 꽤 된 이 명저를 다시 읽게 된 이유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스

템에 작동하는 투기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는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심리적인 이유만으로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비이성적 과열 상태

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자주 접하는 

정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가용성 성향이 있다. (2) 인간은 확률적 사고

에 익숙하지 않고, 미래의 휘황찬란한 스토리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3) 

인간은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타인의 견해에 추종하는 편향이 있

다. 저자는 위와 같은 다니엘 카너먼, 아모스 트버스키, 리처드 탈러 등 저명

한 행동경제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닷컴 버블의 형성과 붕괴를 설명한

다. 설명을 읽다 보면 오늘날의 블록체인 투기 열풍도 닷컴 버블과 다른 점

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보 매체가 쏟아내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 스토리는 대중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며 신세계가 당장 내

일이라도 올 것처럼 희망에 부풀게 한다. 대중은 개념도 명확히 알지 못하지

만 자주 접했기 때문에 막연히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누군가

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과신, 이전 가격이 얼마

였다는 수량적 앵커는 의사결정에 직관적인 정당성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실물과 괴리되어 대중의 심리적 믿음으로 유지되는 강세장은 붕괴될 수밖

에 없다. 저자는 이러한 비이성적 과열을 우려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저축을 통해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블록체인은 그 잠재력과 파급력 측면에서 인터넷 혁명과 비견된다. 인터넷

이 정보독점의 문제를 해결했고, 블록체인은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여전히 복잡하고 낯

선 기술로만 보이는 블록체인, 이 책은 각종 응용 분야와 사례를 접목해 블

록체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한다. 저자 윌리엄 무가야는 스타트업

매니지먼트의 창립자로, 이더리움 재단의 이사이면서 블록체인 기술, 탈중

앙화, P2P 모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이다. 투자가이자 기술자답게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접목했을 때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한다.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헬스케어, 제조

업, 유통, 에너지 산업에 블록체인이 응용되었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 해소되

고 어떠한 부가가치가 창출될지를 혁신적이고 이상적으로 분석한다. 그러

나 이러한 이상적인 부분만 다뤘다면 이 책은 그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장

밋빛 희망에 그쳤을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블록체인이 마주한 기술, 사업, 

규제 장벽과 극복 방법까지 다루며, 미래의 탈 중앙화된 세상을 전망해 봄

으로써 독자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둔다. 과연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세

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제3의 신용기관

이 없는 완전히 탈 중앙화된 구조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이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뢰 문제는 지금 시스

템에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와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블록체인

의 활용은 크게 Public Chain과 Private Chai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호화

폐 발행을 통해 중앙관리자가 없는 탈중앙화를 이루고자 하는 블록체인은 

Public Chain이며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중앙관리자의 역할을 유지하고자 하는 Private Chain은 기존 인프라

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며 암호화폐를 발행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로 기존의 은행, 보험사 등이 수행해왔던 중

앙 관리자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Public Chain은 과연 성공적으로 과거 신

뢰의 주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며 중앙 관리자 제거를 위해서는 사용자 및 고객 신뢰 등 민간 부문의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말한다. 아무리 분산 시스템이라고 해도 누

군가는 중심 역할을 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체

인은 은행, 보험사 등이 수행해왔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나

아가 양극화나 소수 집단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등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공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회 구성

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으며 그 깊이와 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분

야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기술 적용의 파급 정도가 

결국 환경, 법, 제도적 인프라의 지지 정도에 달려있으며 기술 요인만큼 비기

술적 요인들에 관심을 두고 발전해야 한다는 중요함을 강조한다.

비이성적 과열 
로 버 트  쉴러  저 ,  알 에이치 코 리아

비즈니스 블록체인 
윌리엄  무 가 야  저 ,  한 빛미디어

블록체인 글로벌기술·산업동향과 가상화폐 
시장·기술 조사 분석 및 관련 이슈 동향 

I P R e s e a r c h 센 터  저 ,  산 업 정 책 R e s e a r c h

애프터 비트코인 
나 카지 마  마사시  저 ,  2 1 세 기 북 스

글. 신주헌 기자

경영공학 석사 17학번 송정욱 녹색경영정책 석사 17학번 최새롬 테크노 MBA 17학번 김창욱 정보미디어 MBA 18학번 이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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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보았는데 그때마다 높은 교육열, 유교 문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계발 면에서 경제개발 초기 우리나라 국

민에게 있었던 무한한 잠재력이 이들에게도 있음

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물밀 듯이 밀려 들어

오는 외국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 산

업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고

무적이다. 대개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은 

무분별하게 유입된 외국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문으

로 흘러 들어가는 데에 근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합격점을 받을만하

다. 아직 도로 등 물적 인프라는 턱없이 열악해 보

였지만 잠재력 있는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부족

한 자본을 해외에서 끌어 들여와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과정을 재현할 수 도 

있지 않을까?

다음은 터키. 터키는 단골 외환 위기국이다. 신흥

국 경제 불안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렇

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렇다 할 경쟁력 있는 산업

이 없다는 것이다. 농업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만

한 산업이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첨

단 산업은 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다. 끌어다 쓴 외

채는 많은데 외화를 벌어들일 변변한 산업이 없

는 것이다. 잠재력만큼은 풍부한 나라로 넓은 영

토에 생각했던 것보다 도로 인프라는 잘 깔려 있

지만 정작 이를 활용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인적자원 계발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공교육의 부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교육을 통

한 인적자원의 축적이 한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

는 점에서 터키 경제는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터키에는 목동이 절반이다. 매년 터키 청

년 천 명씩을 한국에 보내 교육시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경제정책이 없을 것이다."라는 현지인

의 과장 섞인 얘기가 실감 있게 다가왔다.

다음은 그리스. 선진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

도 한 나라다. OECD 회원국인 동시에 유로를 쓰

는 유로권 국가다. 피부로 느낀 그리스인들의 행동 

양식도 세련되고 잘 다듬어져 있다. 무늬만 보면

선진국이다. 하지만 그리스 역시 관광산업 외에 변

변한 산업이 없는 것은 터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필자가 며칠 동안 다녀본 고속도로는 대

부분 한산했다. 물류 차량으로 꽉 차 있는 한국의 

고속도로들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다. 그리스 

국민 절반 정도가 아테네에 몰려 살면서 관광산업

에 목메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선조를 잘 만나 공짜

로 먹고산다는 말이 허언만은 아닌 듯싶었다. 그

렇다면 결국 선조들 때문에 나태해지고 새로운 산

업을 일구지 못한 것이니 기실 선조를 잘 만났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국가를 돌아보며 느낀, 성장하는 나라에는 

있고 쇠퇴하는 나라에는 없는 것 두 가지. 인적 자

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경제주체들의 치열한 의

지이다. 지난 50여 년, 한국에는 이 두 가지가 충

만하다 못해 넘쳐났다. 지금 우리는 이들을 여전

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이 스쳐 

가는 것은 기우일까.

권순우(權純旴)

現)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자문역

前) 전무, 금융산업실장, 경제정책실장, 거시경제실장 역임

KAIST 경영공학 박사 92학번 

KAIST 경영과학 석사 86학번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지난 몇 달간 베트남, 터키 등 신흥국과 그리스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여

행이었지만 한편에는 요즘 심상치 않은 신흥국들

의 경제 실상을 피부로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다. 근래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

이심화되는 양상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

다전형적으로 나타나곤 하는 현상이다. 이럴 때마

다꼭 취약한 몇몇 신흥국이 금융위기의 제물로 바

쳐지곤 했다.

역시 우려하던 대로 베트남은 승승장구하던 주가

가 폭락하는 폭격을 맞았고 터키는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외환위기 양상을 보이는 등 위기

에서 자유롭지 못한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스는 유로 경제권에 속해 있어 신흥국으로 분

류되지는 않지만 신흥국이 무색할 정도로 위기에

노출된 나라로 역시 충격의 여파를 비켜 가지 못

했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하다고 모든 나라가 위기에 빠

지는 것은 아니니 이들 나라 사이에도 위기감에 

대한 온도 차는 확실히 있다. 어느 나라가 더 위기

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은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필자가 지난 30년간

해온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딱딱

한 분석보다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껴본

경험을 중심으로 세 나라 경제를 해석해보려 한

다. 앞서 언급한 세 나라 모두 경제가 불안한 모습

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들 사이에서도 실상에

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먼저 베트남.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 나라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나라다. 길을 걷다 보면 노

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평균연령이 30세

밖에 안 되고 전체 인구 중 20대 인구 비중이 가

장 높은 젊은 나라다. 젊디젊은 사람들이 부에 대

한 열망을 안고 열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 활력이 저절로 피부에 와 닿는다. 경제지표

는 우리나라의 1980년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경제를 일구려는 의지 또한 우리나라의 80년대처

럼 뜨겁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서도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다. 호찌민과 하노이

에서 역사박물관, 여성 박물관, 전쟁박물관 등 베

트남 사회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곳들

그리스 터키

베트남

KCB ALUMNI 글. 권순우 동문(경영공학 박사 92학번)

성장하는 나라와 쇠퇴하는 나라

베트남, 터키, 그리스를 여행하며 여행자의 입장에서 세 나라의 경제를

피부로 접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되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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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KAIST 경영대학 SE MBA 과정을 졸업한 

‘더클로젯컴퍼니’ 대표 성주희입니다. 더클로젯은 

간단히 말해 온디맨드 패션 공유 플랫폼입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으로 수익을 내거나 필요한 옷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 SE MBA 과정을 입학한 이유

는 무엇인가요? 

어느 날 지인 결혼식에 가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옷으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었습

니다. 옷은 끊임없이 사는데 그 가치가 심리적으

로 빠르게 없어지고, 입지 않는 옷들이 쌓이거나 

쉽게 버리는 일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

결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이런 패션 소

비 행태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사

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때마

침 소셜벤처에 특화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

로 유명한 KAIST SE MBA 과정을 알게 되어 입학

했습니다. 

KAIST SE MBA 과정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된 점이 있다면? 

입학 전에도 소규모 사업을 두 번 정도 했는데, SE 

MBA 과정을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사업들을 어떻

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경영, 회계, HR 등 다방면

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인 기업이나 학원 

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들이 생기면서 현재 사업의 규모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SE MBA를 통해 얻은 부분입니다.

카카오벤처스의 투자를 이끌어낸 더클로젯컴

퍼니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더클로젯은 단순히 공유경제가 트렌드여서 혹은 

렌털 서비스가 해외에서 잘 돼서 도입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

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쳐 일군 사업입니다. 지

난해 6월 카카오벤처스를 만났을 당시 처음으로 

P2P 방식을 적용하면서 매출이 6개월간 정체 상

태였습니다. 이에 VC를 만나는 것도 그만두고 문

제가 무엇인지 이를 악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시간 끝에 사업을 스무 배 정도 성장시

킬 수 있었고, 다시 IR을 했을 때는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와 미리 관계를 맺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의미한 수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린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

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사업

에 대한 진정성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더클로젯컴퍼니의 성과를 위해 중요시하는 가

치는 무엇인가요? 

고객지향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최상으로 만

드는 것이 더클로젯컴퍼니의 모든 직원이 지닌 최

고의 KPI입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도 고객이 없으

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는 

상당히 고객 지향적입니다. 초기 제조업에서 플랫

폼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도 고객 설문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더클로젯컴

퍼니의 서비스는 고객의 만족도와 재구매율이 정

말 높습니다.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이어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KPI가 있기 때문

에 대형 경쟁업체가 있어도 저희 고객이 이탈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패션 플랫폼의 전망과 사업 구상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패션 셰어링이 바로 Next Commerce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SPA 브랜드의 시대는 저물고 ‘패션 

경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패

션 시장은 총 20조원, 중국 판매 시장만 해도 5조

원이 넘는 시장인데 패션 셰어링은 이 거대한 시

장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유망한 서비스

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본다면 패션 셰어링 

시장 자체도 상당히 블루오션입니다. 더클로젯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Accelerating Program도 글로벌 스파크랩에서 진

행했습니다.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빠르게 성장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최종 비전은 

전 세계 대도시 스무 곳에 더클로젯 센터를 세워, 

세계 어디를 가도 나의 옷장이 있는 세상을 만드

는 것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KAIST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많이 어려워도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고 작게나마 꼭 시작해서 본인이 지닌 역량을 마

음껏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성대하게 시작할 것도 

없고, 도전해 보고 내 길이 아니라면 그때 그만두

면 됩니다. KAIST 경영대학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

이 도전해서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시기를 바랍

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나의 옷장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종 비전입니다

옷으로 가득 찬 옷장에서 마땅히 입을 옷 한 벌을 찾지 못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여기 그 일상 속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사업으로 추진한 동문이 있다. 최근 카카오벤처스로부터 

투자 유치에도 성공한 더클로젯컴퍼니 대표 성주희 동문이다. 

SE MBA 15학번 성주희 동문(더클로젯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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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2018 글로벌 품

질 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사

장님께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신 비결이 있다

면 무엇인가요?

출범 후 지난 1년은 통합 후 갈등 조정과 조직 불안

정성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20년 이상 다르게 유지

해온 두 조직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어렵고 아

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모두의 

일체감 확보를 위해 1~4호선과 5~8호선, 부서와 부

서, 직원과 직원 간에 끊임없는 소통과 양보를 이끌

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장치를 만들고 실천했

습니다. 하나 되는 Talk-Concert를 개최하고, To-do 

& Not To-do 캠페인, 본사 휴게실 및 Privacy Box 

설치, 분야별 협력 회의 및 관리자 교차 근무, 통합 

티셔츠 제작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 ‘같음’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였습니

다. 또한,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혁신했습니다. 기존

에는 오랜 경험에서 얻는 감이나 직관에 의존했던 

의사결정 방식을 Data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

으로 전환했으며, ICT 등을 활용한 ‘업무의 스마트

화’와 ‘불필요한 일(관행) 버리기’ 등을 통해 고질적

이었던 업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

고 있습니다.

사내 ‘참여형 안전문화’를 도입해 지하철 사고 

건수를 절반 이상 감소시켰다고 들었는데요. 어

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출범과 동시

에 ‘정시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을 전환하면서 최근 국가적 화두인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조직들이 안전 고 신뢰 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변해야만 사고가 줄고 혹시 사

고가 나더라도 빨리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

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배경 아래 공사에서 진행 

중인 ‘안전 5중 방호벽 체계’는 ▲안전한 환경 ▲안

전한 작업 ▲위험요소 제거 ▲안전체계 유지 ▲실

수 방지 시스템의 5중 방호벽을 조직 내 모든 곳에 

구축해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

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방호벽이 미흡했

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의한 안전사고, 즉 휴먼 에러를 제

로화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통합공사 인적오류 발생 건수가 총 35건으로 전년

도인 2016년에 비해 약 40%가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지하철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정보

통신기술 간 접목을 추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떠한 노력이 있을까요?

ICT 기술의 진보와 함께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

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

결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IoT 

중심의 초연결 사회로 진입했고, ICT 기반 융·복

합 산업 또한 그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상응하고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해 우리 공사도 지하철과 관련된 모

든 정보를 스마트하게 연계시키는 ‘스마트 커넥티

드 메트로(Smart Connected Metro, SCM)’ 사업

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구현하고, 재

난&안전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End-to-

End(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등 통합 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SCM 3대 핵심 전략을 수립·진행하

고 있습니다.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시설 운영 및 

점검의 우선순위 결정, 고장 정보를 통한 부품의 

교체 시기 결정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Smart Connected Operation). 열차 위치

와 승강 편의시설 고장 현황은 모바일 앱인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승객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

고 있고, 현장의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중계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위험 현

장의 원격지도 및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었습니다(Smart Connected 

Response). 또한, 7호선 반포역에 가면 디지털 시

민안전체험관에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

구나 지하철 화재 발생을 가정한 탈출 훈련을 가

상현실(VR)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Smart 

Connected Service).

앞으로 사장님의 계획과 서울교통공사의 향후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임기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하철 운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력할 것

입니다. 지하철 전 분야에 걸쳐 SCM 사업을 지속해

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사시 데이터와 IoT 기반 통

합 상황 모니터링 기술의 고도화, LTE-A 활용을 통

한 실시간 차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비전은, 단기적으로는 미래지향

적인 역사 환경을 구축하여 역사를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역사 내 

미디어월, O2O 키오스크, 문화 공간, 스포츠 체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조직 융합을 성공시키다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져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수만 2만 명이 되는 큰 공기업이다. 이 두 조직의 사람·업무·제도의 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올해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2018 글로벌 품질 경영인 대상’을 수상한 김태호 사장을 만나보았다. 

최고경영자과정 48기 김태호 동문(서울교통공사 사장)

존 등을 한 데 모아 ICT, 디지털 콘텐츠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기적으

로는 최근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인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가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

통 역시 단순한 운송 서비스가 아니라 목적지까

지 막힘 없는 이동, 연결 서비스의 개념으로 진화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스는 이용자 개인의 상

황,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결합해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형 교통 시스템입

니다. 한국에도 마스와 같은 새로운 이동 서비스

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울교통공사가 

자리하겠습니다.  

KAIST 경영대학 동문과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KAIST 경영

대학의 동문과 함께한 것은 제가 진실에 대한 용

기(Parrhesia)를 터득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었습니다. 감히 동문 후배님들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문

에 매진하면서, 또 회사 경영을 하면서 ‘호흡을 길

게 가져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가 있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바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단

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

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방향

만 확실하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경력 

’18. 3 ~ 7 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 졸업

’17. 5 ~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장

’16. 8 ~ ’17. 5 서울메트로 사장

’14. 8 ~ ’16. 8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13. 5 ~ ’14. 8 차병원그룹 ㈜차케어스 사장

’10. 8 ~ ’11.11 하림그룹 상무

’86. 5 ~ ’09.12 KT 혁신기획실 실장/상무

’98.12 미국 Texas A&M 대학교 산업공학(박사) 졸업

’85. 2 서울대학교 산업공학(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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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를 소개합니다!

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는 장석훈 산업공학과 7기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되며 1999년 출범하였고, 현재는 제19대 총동문회 

임원진 총 35명이 동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동문회 임원진 선발기준은,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 임원진과 KAIST 경영대학 교수진

의 추천을 받아 총회를 거쳐 선출된다. 전공별 부회장은 총동문회장과 전공별 임원진의 추천으로 선출되고 있는데, 기수나 나이에 

순서 없이 선출되며 자체 동문회가 운영 중인 전공에서는 기존 동문회장이 겸임하고 있다. 또한, 이사와 사무총장은 선출된 전공별 

부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2018년 총동문회 주요 사업과 일정

총동문회장 인사말 

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연중 다양한 행사로 동문 간 교류하고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졸업생들 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재학

생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올해 총동문회 행사의 경우, 1월 동문회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5월 총동문 골프 대회를 성황리

에 마쳤으며, 올해로 제2회를 맞는 ‘창업 어워즈 카이스트 2018’은 창업을 꿈꾸는 동문 및 재학생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

터 KAIST 총동문회(본원)의 사업으로 확대되어 더 큰 상금과 지원으로 KAIST인을 후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홈커밍데이는 11월 16일(금) 전

국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졸업 20주년을 맞이한 96학번 동문이 한 자리에 모여 반가운 재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될 예정이다. 

KCB ALUMNI

경영대학 총동문회비 안내

경영대학 동문회 운영, 동문 행사, 동문 카드 발급 등에 사용되는 

동문회비는 연회비 3만원, 종신회비 20만원이며, 동문회비를 납

부한 동문은 동문 카드 발급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동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신회비 20만원 (일시납)

연회비 3만원 (매년 말일까지 유효)

납부계좌 110-377-017363 신한은행 

예금주 차봉수 재무이사 (KAIST 동문회)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AIST 경영대학 19대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테크노 MBA 1기 권재

중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었던 

여름이었습니다. 강렬했던 여름만큼 남은 2018년에도 

큰 결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세계는 너무나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 정책, 북한의 핵 

협상, 미-중 무역전쟁, 4차 산업혁명으로 치열해진 기술 

전쟁 등 이제 우군도 적군도 없는 자국 중심 시대에 들어

섰고, 이에 대한민국은 근래에 들어 가장 큰 위기와 쇠퇴

의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로 19년 차, 19대 회장단이 운영하고 있는 총동문회는 현재 본교의 KAIST 총동문회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KAIST 졸업생들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문회의 구성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소개한다. 

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 조직도

총동문회장

권재중 테크노 MBA 1기 (95학번)
케이런벤쳐스 대표이사

집행임원단

사무총장(실무총괄)

조두희 금융 MBA 1기 (96학번)
OSB저축은행  전무

재무이사(재무/회계)

차봉수 금융 MBA 4기 (99학번)
신한은행 팀장

테크노 MBA

차승현 19기 (13학번)
Amazing Brewing Company 

사업개발이사

금융 MBA & 금융공학 석사

고용식 3기 (98학번)
중국광대은행 자금부 부문장

정보경영 석사

김석환 2기 (13학번)
토피아 에듀케이션 대표이사

IMBA

김학필 1기 (07학번)
IBK기업은행 지점장

사회적기업가 MBA

김성경 1기 (13학번)
(주)자락당 대표이사

Professional MBA

노준철 3기 (15학번)
삼정KPMG 매니저

녹색경영정책 석사

장병일 1기 (13학번)
삼일PWC 차장

총무이사(조직관리)

이범홍 경영정보 MBA 2기 (97학번)
팍스토리 대표이사

기획이사(신규 사업)

김정민 테크노 MBA 8기 (02학번)
삼성전기 기획팀 부장

경영정보 MBA

박정국 2기 (97학번)
삼정KPMG 이사

텔레콤 MBA

이재훈 2기 (97학번)
KT 부장

최크리 테크노 MBA 8기 (02학번)
제일기획 팀장

정보미디어 MBA

고석태 4기 (10학번)
마인즈컴퍼니 파트너

Executive MBA

박인규 8기 (11학번)
하나금융투자 상무보

전공별 부회장단

고문단: 전임회장단

경영대학 총동문회 소개

1월 26일(금) 삼성역

총동문회장, 집행임원단, 

전공별 부회장 참석

5월 26일(토) 여주

김영배 학장 및 동문 

총 36명 참석

5월 30일(수) 도곡캠퍼스

KAIST 총동문회와 공동주관

창업 동문 및 동문 VC, KAIST창업원, 

산학협력단 참석

KAIST 동문 

기술창업 포럼

경영대학 동문회

신년교례회

5월 3, 10일(목) 서울, 대전

각 세션마다 70여 명의 학생 및 

관심자 참석

창업어워즈 

사전 설명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미래를 주시하고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야 하겠습니다. KAIST 출신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

다. 우리 동문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단합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문 서로를 위해서 분명 큰 힘이 될 것

이라 믿습니다.

현 19대 동문회 임원진은 보다 젊고 의욕적인 졸업생들

로 재구성하여 그간 미약했었던 동문회가 도약할 수 있

도록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공별 동문회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테마별 동문회 활동도 장려해 나

가고자 합니다.

또한 KAIST 출신의 세계적인 유니콘 벤처들을 육성하고

자 ‘창업 어워즈 카이스트 2018’을 2017년 경영대학 동

문회가 앞장서서 신설·운영하였습니다. KAIST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참여 가능한 ‘창업 어워즈 카이스트’는 올

해부터는 총동문회 주관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공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졸업생들이나 해외 주재 졸업생들에 대

한 동문회 활동도 강화하려 합니다. 졸업하고 타지에 

거주하더라도 학교 및 동문회와의 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동문 간에 국제적

으로 상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동문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관

심을 가져 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동문회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교

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개개인의 성장 및 발전

에도 큰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장 권재중 드림

1월

11월 16일(금) 저녁 7시

전국은행연합회

경영대학 

홈커밍데이

11월

5월

6월 19, 21일(화, 목) 서울, 대전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KAIST 출신 창업전문가로 구성한 

특강 세션 제공

창업어워즈 중간세션 

창업한마당

6월

10월 3일(수) 서울 청계산

EMBA 동문회 주관 

전체 동문 대상 등반대회

5월

경영대학 동문회장배 

동문·교수 체육대회

총동문회 

등반대회

5월

10월

4342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 녹색성장대학원에 1천만원 기부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에서 녹색성장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1천만원을 

기부하여 지난 5월 31일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병일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장 (녹색경영

정책 석사 13학번)은 “이번 기부가 우리 동문이 느끼는 KAIST 경영대학과 녹색성장대학원에 

대한 깊은 애정의 첫 표현”이고 “우리 동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각자 끊임없이 연

구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표현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영배 경

영대학장을 비롯한 녹색성장대학원 교수와 여러 동문, 재학생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경태 동문
(이그제큐티브MBA 09학번, 6기) 

엘팩토리 고해상도 디지털 액자 
‘블루캔버스’ 기증 

지난 6월, 이경태 동문(㈜엘팩토리 대표이사)

이 자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 고해상도 디지털 

액자 ‘블루캔버스’를 KAIST 경영대학에 기증했

다. 이경태 동문은 “큰 기부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당장 실천 가능한 작

은 마음과 정성이 모여서 학교 발전을 위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는 소망에서 기부하게 되었다. 마침 요즘 화두가 되는 플랫폼, 융합, 감성, 

공유,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 제품이라서 교육 현장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라며 기증 소감을 밝혔다. 

남다정 학생(녹색경영정책 석사 17학번) 학부모 
남영호 국민대 교수 100만원 기부 

녹색경영정책 석사 17학번 남다정 학생의 부친 남영호 국

민대 교수가 KAIST 경영대학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남 

교수는 “자녀가 학교에서 관심 분야 연구에 몰두하고 동

료들과 협업하며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며 녹색경영정책 프

로그램이 “한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학과라 생각하고 있으며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훌륭한 교수진들

의 가르침 속에서 우수한 동료 학생들과 배움의 기회를 가진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있다”라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종창 교수 금융전문대학원에 
1,000만원 기부 

KAIST 경영대학 김종창 교수가 금융전문대

학원에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

다. 김종창 교수는 “그동안 살아 오면서 사

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것을 이제 조금 돌려 주려

는 것이다. 특히,  KAIST 경영대학에 재직한 지난 6년 동안 학교는 

나에게 긍지와 사랑을 주었다. 이에 나의 작은 정성이 최고의 학교

에서 최고의 학생을 배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김현철 동문
(이그제큐티브MBA 07학번, 4기) 

고성능 JBL 스피커 내장된
280만원 상당 ‘스마트 
조명’ 기증 

지난 4월 말, 김현철 동문(HK네트웍

스 대표이사)이 KAIST 경영대학에 

280만원 상당의 스마트 조명을 기증했다. 스마트 조명은 LED

조명과 JBL 블루투스 스피커의 기능이 합쳐진 개당 20만원 상

당의 제품이다. 김현철 동문의 이번 기증은 지난해 ‘EMBA 총동

문 송년의 밤’ 행사에서 1억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경

영자과정 라운지에 4개, 후생관 교수식당에 10개가 설치되었

다. 김현철 대표는 “교수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경

영자과정 라운지와 교내 식당을 가장 스마트한 공간으로 만들

고 싶다”라며 기증 계기를 밝혔다.

조대곤 교수, 김형진 동문, 임재완 동문 
<플랫폼이 콘텐츠다> 인세 기부 

경영공학부 조대곤 교수, 김형진 동문(경영공학 박사 13학

번), 임재완 동문(정보경영 석사 14학번)이 책 <Streaming, 

Sharing, Stealing>의 한글 번역판 <플랫폼이 콘텐츠다>를 

출판해 받은 인세 120만원을 기부했다. 책은 조대곤 교수

의 카네기멜론대학교 지도 교수인 마이클 스미스, 라훌 텔

랑 두 교수가 출간한 책을 번역하였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대곤 교수는 “KAIST 경영대학 정보미디어대학원에서의 인

연으로 만나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한 만큼,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1쇄 인세로 

출판사에서 받게 될 금액을 모두 기부 약정하고자 한다. 기부는 김형진, 임재완 동

문이 먼저 제안했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라며 기부 계기를 전했다.

KCB GIVING

간단한 소개와 ‘세병’ 장학금 이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부를 호주에서 마치고 사업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면서 2013년 KAIST 경영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MBA 수업을 들으면서 취미

로 ‘홈브루잉’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맥주 양조법

을 열심히 연구해 2016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라는 맥주 제조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현

재는 ‘Brewguru(브루잉을 하는 도사들)’라는 회사

를 설립해 할리우드 배우들이 즐겨 찾는, 건강하고 

맛있는 발효 음료인 ‘콤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병’은 제 ‘호’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호’를 쓰는 

사람은 보기 드물지만, 아버지께서 제가 만 나이로 

20살이 되었을 때 생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세’, ‘잡을 병’, 두 자로 ‘세상을 잡는 큰 사람이 돼라’

는 의미입니다. 

젊은 나이에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기

가 쉽지 않은데요.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두 번의 창업 전에도 RC카, 야구 등 제가 좋아하

는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구하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RC

카 부품을 해외에서 공수해 국내 판매도 해보고, 

야구를 좋아할 땐 야구용품 매장을 열기도 했습

니다. 현재도 24시간 동안 온전히 회사를 위해 문

제를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으며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서인지 지금

까지 창업한 회사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쉽

게 1억원을 기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KAIST 경영대학에 기부하는 사

람 중 소득 대비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 저

일 것입니다. 기부하게 된 계기는 제 삶에, 그리고 

만 30세의 청년 창업가, 
KAIST 경영대학에 1억원을 기부하다! 
테크노MBA 13학번 박상재 동문(부루구루 대표)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으로 1억원 기부 약정

사업하는 매 순간 KAIST 경영대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식 면에서 저

를 다듬어주었고 전 회사인 ‘어메이징브루잉컴퍼

니’에는 KAIST 경영대학 동문이 3명, 현재 ‘부루구

루(Brewguru)’에는 총 6명의 동문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처, 투자자들을 만날 때 

KAIST 출신을 많이 접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일할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학

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보답

하고 싶었습니다. 

장학금은 후배들에게 5년간 2천만원씩 지급되

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길 바라시나요?

재학 시절 동안 아쉬웠던 점이 바로 ‘창업을 해야

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

는 사람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

악해보니 결혼, 지역, 나이, 높은 연봉 때문에 그리

고 삶에 있어 인생에 오점이 없이 살아왔기에 리스

크를 감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이 창업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것 같았습니

다. 이에 성적 우수자, 경제적 지원 대상자를 대상

으로 주는 장학금이 아닌,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창

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려 합니다. 1년에  

1명에게 2천만원 정도면 적어도 3~6개월 정도는 

밥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장학금을 받는 사

람들과 직접 만나 제가 창업하며 겪었던 사업 계획

서 작성, 팀 갈등 및 분쟁 해결, 거래처 사람들과의 

경험 등을 멘토링하게 될 것이며, 추후 성장성이 보

이는 사업에는 직접 투자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

원할 계획입니다.

수제 맥주의 대표 스타트업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공동 창업자에서 최근 ‘부루구루(Brewguru)’ 설립까지 

24시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젊은 사업가, 박상재 동문을 만나보았다.  

글. 차성재 기자

마지막으로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KAIST 경영대학의 동문으로서, 동문 모두가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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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the Best

Build & Leverage 
Strong Extensive 
Human Network

Interactive &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Explore & Scale-up 
New Business 
Opportunities

강상호 2011학번

듀폰코리아㈜ 사장

많은 학교가 E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과정 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박경희 2009학번

한국오라클 서비스지원본부 부사장 

걱정 많던 저를 한달 만에 싹 변신시켜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이 KAIST였고, 교수님들, 동

기들이었습니다. 

김덕중 2018학번

㈜어반베이스 COO

Start-up을 공동창업하고 운영하면서 ‘MBA 답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찾았고, 

저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을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어 행복합니다.

박승국 2006학번

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

KAIST EMBA 경험을 통해 저는 연구자에서 연구경영자로 발

전할 수 있었고, 작년 말 바이오 업계에서 큰 뉴스가 되었던 

신약 라이선스아웃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Why KAIST EMBA?
 

기업 내 신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적 벤처의 Scale-up 전략 추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KAIST EMBA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발전 기금 기부 현황>

개인 기부 
※ 괄호 안 숫자는 입학년도(학위) 또는 기수(비학위)

<일반 기부>

박상재 TMBA(2013) 20,000,000원

AIM 48기 20,000,000원

EMBA 13기 일동(2016) 10,000,000원

이경태 EMBA 6기(2009)  

㈜엘팩토리 블루캔버스 26.5인치 기증 890,000원 상당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 7,347,000원

이인 싱가포르국립대학 교수 $1,900

주현 EMBA(2007) 600,000원

<MBA 후배사랑 장학금>

구윤모 TMBA(2010) 동문 60,000원

<경영공학 후배사랑 장학금> 

김영배 ME(박1980) 동문 2,300,000원

한인구 ME(석1979) 동문 600,000원

권순범 ME(박1988) 동문 600,000원

차종석 ME(박1993) 동문 500,000원 

최승우 ME(박2013) 동문 400,000원

김도훈 ME(박1995) 동문 300,000원

고준 ME(박1998) 동문 300,000원

차민석 ME(박1999) 동문 300,000원

이대우 ME(석1995) 동문 180,000원

윤주영 ME(박2003) 동문 180,000원

최현우 ME(박2010) 동문 180,000원

최원혁 ME(석2005) 동문 150,000원

이상원 ME(박2002) 동문 60,000원

최소영 ME(석2014) 동문 60,000원

이정경 ME(박2016) 재학생 50,000원

<KCB 좋아요 월정액 후원> 

■ 교원 128구좌 

고우화, 권영선, 권오규, 김동석, 김민기, 김상협, 김영걸, 김재철, 

김종창, 김주훈, 김태현, 류충렬, 박광우, 박상찬, 배종태, 백윤석, 

변석준, 안재현, 엄지용, 오원석, 이규석, 이병태, 이윤신, 이인무, 

이지환, 이찬진, 이희석, 인영환, 장세진, 정재민, 조대곤, 진병채

■ 직원 35구좌 

김원식, 김학기, 김행란, 김혁순, 마세영, 문현경, 박효진, 서민채, 

신명철, 신재용, 오성지, 유은진, 윤미자, 이경화, 이지선, 이지은, 

이진영, 이향숙, 이혜란, 장계영, 장문혜, 정나래, 주선희, 지주희, 

최서영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2018년 8월)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1666-3249  
kcb.giving@kaist.ac.kr

■ 학부모 2구좌 

김현민, 이문환

■ 일반 18구좌 

강상국, 김영아, 김은영, 김화림, 박종호, 심영선, 정규상, 최정민

■ 학위과정 동문 

TMBA 94구좌 | 강병문(1995), 강병석(1995), 권재중(1995), 

김재현(1995), 김춘성(1995), 오계동(1995), 이동근(1995), 

장인환(1995), 천정철(1995), 최규열(1995), 최석윤(1999), 

이재구(2001), 서찬우(2011), 오창화(2014), 윤영진(2014), 

송창준(2015), 신상수(2015)

EMBA 86구좌 | 김종철(2005), 김진기(2005), 서종현(2005), 

조남웅(2005), 성환호(2006), 유명희(2006), 유지찬(2006), 

조성형(2006), 방선홍(2007), 이재성(2007), 문성훈(2009), 

홍지중(2009), 김성엽(2011), 임한준(2011), 공정호(2013), 

김성욱(2013), 신스캇(2013), 유승오(2013), 정승원(2013), 

최길재(2013), 유영찬(2014), 배재영(2015), 오경주(2015), 

이유(2015), 정대영(2015), 정유철(2015), 최우식(2015), 

호요승(2015), 권오현(2016), 김현준(2016), 박인복(2016), 

송보근(2016), 양성원(2016), 여준호(2016), 장승현(2016), 

형인우(2016), 김정승(2018) 

ME 37구좌 | 고정석(1980), 박영일(박1982), 신원준(박1994), 

노정석(1994), 이길형(박1994), 김범수(1995), 박하진(박1995), 

전수환(박1995), 김형수(박2002), 이상원(박2002), 류성한(박2010), 

김지수(2013), 김형진(박2013), 권오민(석2016), 이정경(박2016) 

PMBA 25구좌 | 강영대(2013), 고용협(2013), 윤상배(2013), 

이찬삼(2013), 방창석(2014), 이현수(2014), 임영실(2014), 

정순호(2014), 박이수(2015)

FMBA 24구좌 | 남흥용(1996), 서병기(1996), 이익주(1996), 

조두희(1996), 허필석(1996), 고용식(1998), 차봉수(1999),  

신현수(2006), 이임후(2006), 김동광(2010), 유중희 (2011), 

김현일(2012), 오규영(2017)

MIS 21구좌 | 권오훈(1996), 박정국(1997), 이박(1997), 

한상철(1999), 김우택(2000), 유현재(2016)

MFE 1구좌 | 김동규(2013) 

SEMBA 11구좌 | 김항석(2013), 임태열(2013), 정지연(2013), 

임혜민(2014), 장능인(2014)

IMMBA 9구좌 | 김성균(2009), 허준(2009), 류혜원(2015), 

박샛별(2015), 이세정(2015), 권정훈(2016)

IMMS 7구좌 | 정형주(2012), 양상근(2013), 장재승(2013), 

권미애(2014), 김승현(2014) 

학사과정 산업경영학과 3구좌 | 문정모(1992) 

통신경영정책 2구좌 | 임채호(1997), 안성훈(1998) 

KCB GIVING

IMBA 1구좌  | 김철민(2007)

■ 경영자과정 동문

AIM 79구좌 | 김주인(5), 강보영(12), 박기준(14), 김부길(15), 

김정완(15), 이종열(18), 전창근(18), 배동진(20), 김종남(21), 

김덕표(23), 김광선(27), 정순철(30), 염민경(31), 장인수(32), 

김덕신(44)

ATM 24구좌 | 박형기(10), 강보영(15), 김선희(15), 김덕표(17)

AIC 13구좌 | 김삼유(30), 김성규(30), 김종필(30), 박문선(30), 

이수열(31)

신한은행-KAIST 기술금융고급과정 8구좌 | 김두현(2015), 

김은희(2015), 남옥향(2015), 박병수(2015), 윤태호(2015), 

이인선(2015), 이동수(2016), 이윤용(2016)

K-CEO 5구좌 | 이채윤(5) 

S-OIL-KAIST Team Leader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2구좌 | 박성훈(2015), 하대일(2015) 

삼성SDS-KAIST 기술경영 3구좌 | 김정현(2016), 한호전(2016), 

전경수(2017)

KBM 1구좌 | 이홍열(2015) 

사회적기업가과정 1구좌 | 최병수(2015) 

<TEAM KAIST 월정액 후원 총 5구좌>

이영식 ME(1990), 황성식 ME(2000) 

이혁성 기술경영전문 대학원(2012) 

김용준 기술경영학부(2014) 

김다일 기술경영전문 대학원(2015)

기업 기부
㈜아프리카TV (KAIST 경영대학 인터넷 방송국 방송 별풍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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